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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어 ‘ㄷㄹ’ 연쇄에 대한 연구
웅 연
  본고는 다양한 ‘ㄷㄹ’ 연쇄 어형의 발음 양상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ㄷㄹ’ 연쇄 표면형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론적 ·
음성학적인 동기가 무엇이며 표면형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논
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중부방언을 구사하는 40명의 화자를 제
보자로 선정하여 발음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ㄷㄹ’ 연쇄를 포함한 모든 어형은 
크게 /ㄴㄴ/과 /ㄹㄹ/ 두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발음 
양상을 바탕으로 ‘ㄷㄹ’ 연쇄 표면형 실현에 관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언
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연령,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단어 구성 요소의 어종, ‘ㄷㄹ’ 
연쇄가 속해 있는 음운론적인 환경 등이 ‘ㄷㄹ’ 연쇄 표면형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고는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동기는 ‘ㄷㄹ’ 연쇄가 음성적으로 
‘불파음-탄설음’의 연쇄로 발음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발음될 수 없는 음
연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정되기 마련인데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는 최종적으로 
/ㄴㄴ/과 /ㄹㄹ/로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 연쇄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 ‘ㄷㄹ’ 연쇄가 /ㄴㄴ/과 /ㄹㄹ/ 두 가지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 방식을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ㄷㄹ’ 연쇄가 /ㄴㄴ/으로 도출되는 과정
은 일차적으로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중간형 ‘ㄷㄴ’을 거쳤다가 다시 장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ㄴㄴ/까지 실현된 것으로 보았고, /ㄹㄹ/로 도출되는 과정은 역
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결과로 보았다. 기존 논의에서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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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ㄴㄹ’ 연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본고에서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
환경이 ‘ㄷㄹ’ 연쇄까지 확대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요어: ‘ㄷㄹ’ 연쇄, 발음 양상, 음운 변동 동기, 표면형 선택, 도출, 역행적 유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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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어에는 “음절 초성에 ‘ㄹ’이 오면 선행 음절 종성에 ‘ㄹ’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다.”라는 음절 배열 제약이 존재한다(이진호 2014:146). 이와 같은 제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해결하기 마련인데, 각 자음(‘ㄹ’ 제외)과 
‘ㄹ’ 연쇄의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다.1)
기저형 ㄱㄹ ㅂㄹ ㅇㄹ ㅁㄹ ㄴㄹ ㄷㄹ
표면형 ㅇㄴ ㅁㄴ ㅇㄴ ㅁㄴ ㄴㄴ/ㄹㄹ ?
<표 1>  ‘ㄹ’외 자음 - ‘ㄹ’ 연쇄의 기저형과 표면형   
표면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ㄱㄹ, ㅂㄹ, ㅇㄹ, ㅁㄹ, 
ㄴㄹ’ 연쇄의 표면형 실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ㄷㄹ’ 연쇄의 표면형 실
현에 있어서는 논의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오로지 하나의 표면형 /ㄴㄴ/만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ㄴㄹ’ 연쇄와 같이 두 가지 표면형 /ㄴㄴ/과 /ㄹㄹ/이 
모두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의 발음실태 조사 보고서(국립국어연구원 2001:25, 2002:25; 국립국어원 20
12:277)를 참고해 보면, 한국어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포함한 외래어(아웃렛, 핫라
인, 풋라이트)나2) 외래어를 포함한 혼종어(옷로비)를 크게 두 가지 발음형으로 발
1) 본고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음절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 즉 (C)VC1+C2V(C) 구조에서의
‘C1-C2’를 자음 연쇄라 부른다. 자음 연쇄를 표기함에 있어, ‘파열음-유음’과 같이 자음 부류 이
름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두 개의 자음이 연결될 때는 ‘ㄱㄹ’, ‘ㄷㄹ’과 같이 한글 
자음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2)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송철의(1998:25)에서는 ‘외래어는 고유어와 함
께 자국어의 일부이지만 외국어는 자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에 문제
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외래어이고 어디까지 외국어인지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고 기술하였
다. 여기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래어’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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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핫라인’은 /한나인/이나 /할라인/으로, ‘옷로비’는 /온노비/
나 /올로비/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발음조사에서 다루었던 ‘ㄷㄹ’ 연
쇄를 포함한 조사항목은 몇 개의 단어에만 국한된 것일 뿐이어서, 이들 발음이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는 ‘ㄷㄹ’ 연쇄의 전반적인 발음 양상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를 포함한 어형은 앞에서 언급된 외래어, 그리고 고유어
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혼종어 외에도, ‘곶리도(串里島)’와 같이 한자 형태소로 만들
어진 단어, ‘몇 리(里)’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구 구성, ‘자켓류(jacket
類)’처럼 외래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도 있다. 이들도 모두 두 가지 발음형으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ㄷㄹ’ 연쇄가 포함된 모든 어형에서 /ㄴㄴ/과 /ㄹㄹ/ 두 가지 발음형이 선
택적으로 실현된다면 발음형이 선택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종이나 음운론적 환경 등의 
언어 내적인 조건과 연령, 성별 그리고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발음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ㄷㄹ’ 연쇄가 /ㄴㄴ/이나 /ㄹㄹ/로 변하는 음운론적 혹은 음성학적인 동기
가 무엇이고, ‘ㄷㄹ’ 연쇄의 기저형에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들이 얻어
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와 ‘ㄷㄹ’ 연쇄 기저형에서 표면형까지 도출되는 과정에 대
해 타당한 기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현대 한국어에서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다양한 단어와 구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3) ‘ㄷㄹ’ 연쇄 단어나 구를 수집하는 데에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는
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3) 논의의 편리를 위해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는 ‘ㄷㄹ’ 연쇄 단어, ‘ㄷㄹ’ 연쇄가 포함된 구 구
성은 ‘ㄷㄹ’ 연쇄 구 구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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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여 살펴보았다.4) 북한어를 
제외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ㄷㄹ’ 연쇄 단어가 총 17개 있다.5)
옛말 엇롱, 갑옷린을, 겉량, 겉량짚다
외래어
풋라이트, 핫라인, 핫^래버러토리 (hot laboratory), 마켓^리더 
(market leader), 버킷림프종 (burkitt lymph腫), 유닛로드^시
스템, 플랫^레이스 (flat race), 피켓^라인 (picket line), 마그
넷^레저 (magnet ledger), 파일럿램프 (pilot lamp)
고유어+한자어 통꽃류(類), 갈래꽃류(類) 
한자어 곶리도(串里島) 
<표 2>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ㄷㄹ’ 연쇄 단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가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외래어의 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
된 합성어 혹은 한자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어형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에 있는 ‘ㄷㄹ’ 연쇄를 포함한 어형도 수집하였다.6)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난 ‘ㄷㄹ’ 연쇄를 갖는 어형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블
로그(naver blog)’와 ‘네이버 뉴스(naver new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퍼스를 활
용하였다.7) Python3.0을 활용하여 이 두 개의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ㄷㄹ’ 연쇄가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 간행되었는데 인터넷 사전(http://stdweb2.korean.go.k
r/main.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소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ㄷㄹ, ㅌㄹ, ㅈㄹ, ㅊㄹ, ㅅㄹ’ 연쇄 
포함된 단어를 찾았다. 본고에서는 ‘ㅌㄹ, ㅈㄹ, ㅊㄹ, ㅅㄹ’ 등은 모두 ‘ㄷㄹ’ 연쇄라 간주한다.
5) 기호 ‘^’ 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고유명사를 표시하는 것이
다.
6)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한다. 언중들이 즐겨 쓰는 인터넷은 어느 면에서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하
나의 ‘데이터 베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다고 본다.
7) 이 두 개의 코퍼스는 모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진호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축한 코퍼스
이다. 코퍼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ㄱ. “네이버 블로그 코퍼스” 
 - 자료 수집 시간: 2017년.
 - 주요 내용: IT, 생활, 체육, 게임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블로그 글.
 - 규모: 248,407,62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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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모든 어형을 추출하여 참고로 보았다.
  이 밖에 선행 연구에서 나오는 ‘ㄷㄹ’ 연쇄 단어나 구도 함께 고려하였다. 선행 연
구에서 많이 언급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한글 자모 ‘ㄷ’과 
‘ㄹ’ 연쇄인 ‘디귿리을’이다(오정란 1995:153-155, Davis & Shin 1999:296, 고성연 
2002:90, Seo 2007:67, 김성규 · 정승철 2013:170-171). 고유어에 ‘ㄹ’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한글 자모의 이름은 고유어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Sohn(2008:46-49)에서는 ‘핫라인, 아웃렛, 꽃류, 그릇류, 버섯류, 이웃 러시
아, 다섯 로봇’ 등과 같은 다양한 ‘ㄷㄹ’ 연쇄 단어와 구 구성을 예로 들었고 배주채
(2013:251)에서는 ‘여섯륙(六), 뭍륙(陸)’과 같은 한자의 훈과 음이 연결되는 경우
도 ‘ㄷㄹ’ 연쇄의 예로 들었는데 이와 같은 단어나 구 구성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8)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한 ‘ㄷㄹ’ 연쇄의 단어와 구 일부를 어종과 형태구조
에 따라 아래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ㄴ. “네이버 뉴스 코퍼스”
 - 자료 수집 시간: 2018년 1월~8월, 2017년, 2016년의 기사도 일부 포함.
 - 주요 내용: 네이버에 있는 여러 신문사가 간행한 뉴스.
 - 규모: 1,332,026,152 어절.
8) 이 밖에 신민수(2010:230)에서 ‘아웃렛’, 이세창(2006:651)에서는 ‘한밭로, 송곳류’와 같은 ‘ㄷ




명사+(ㅅ)+명사 뒷란(欄), 윗란; 은빛란(蘭); 참숯란(卵) 등
명사+접사
버섯류, 송곳류, 그릇류, 팥류, 꽃류, 벚꽃류, 갈래꽃류, 씨
앗류; 햇볕론, 달빛론, 그릇론, 쥐덫론, 밥솥론; 산꽃로, 한
밭로, 달빛로, 벚꽃로, 진잠옛로, 연희맛로; 저밭령, 달밭령; 
볼넷률 등
접사+명사 웃릉골
수관형사+명사/의존명사 다섯 량, 여섯 량, 몇 량; 몇 리 등
한자 훈+음 그릇 린, 이웃 린, 옷깃 령, 소금밭 로, 대그릇 락 등
한자어 명사+명사 삼곶리, 갑곶리, 독곶리, 신곶리 등명사+접사 대곶로, 서곶로 등
외래어 명사+접사
슛률(shoot率), 리셋률(rest率); 로봇류((robot類), 자켓류






뒷라인, 뒷레이블, 뒷리본, 뒷라벨, 윗라인, 윗레벨, 윗링크 
꽃리스, 눈꽃리스, 꽃러그, 꽃리본, 꽃립스틱, 벚꽃라떼, 버
섯램프, 버섯리조또, 버섯라면, 숯로스팅, 겉라인, 옷로비, 
옷리폼, 헌옷리폼, 옷렌탈 옷라벨, 바깥라인, 바깥로비, 팥
라떼, 단팥라떼 녹차팥롤, 끝라인, 끝렌즈, 겉레이스, 말벗
로봇, 매운맛 라면, 단맛 레시피, 눈빛 레이저, 석류빛 레
드, (가볼만한) 곳 리시트, 암컷 라쿤, 암컷 라이거 등
수관형사+명사/의존명사 여섯 롤, 여섯 라운드, 몇 리터, 몇 롤, 몇 라운드, 몇몇 로봇 등
관형사+명사 옛 로마제국, 옛 러시아, 옛 로고; 첫 라운드, 첫 레슨, 첫 리허설, 첫 런칭, 첫 리뷰; 온갖 리스트 등
부사+명사/동사
곧 리더십이다, 곧 레슨하다; 햅쌀 및 라면, 식단 및 레시
피; 정성껏 라면을 만들다; 마음껏 리필하다, 지금껏 리뷰
하다; 어느덧 런칭하다(시간); 얼핏 로봇 같다 등
외래어 순 외래어
핫라인(hotline), 핫링크(hot link), 아웃라인(outline), 아
웃렛(outlet), 아웃룩(outlook), 헤이즐넛 라떼, 코코넛 라
떼, 더블샷 라떼, 풋로션, 풋레스트(footrest), 셋리스트(se
tlist), 굿럭, 숏리스트(shotlist), 풋락커(footlocker) 등
고유어
고유어 디귿리을, 시옷리을, 히읗리을 등
<표 3> ‘ㄷㄹ’ 연쇄 단어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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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검토 
  (1) 표준 발음 규정
  ‘ㄷㄹ’ 연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
아보기 위해 종성과 ‘ㄹ’이 연결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가져와 살펴보고자 한다.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 /담ː녁/ 침략 /침ː냑/ 강릉 /강능/ 항로 /항ː노/ 대통령 /대ː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 /막논→망논/ 석류 /석뉴→성뉴/ 협력 /협녁→혐녁/ 법리 /법니→범니/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 /날ː로/ 신라 /실라/ 천리 /철리/ 광한루 /광ː할루/ 대관령 /대ː괄령/
(2) 칼날 /칼랄/ 물난리 /물랄리/ 줄넘기 /줄럼끼/ 할는지 /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ㅀ’, ‘ㄾ’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닳는 /달른/ 뚫는 /뚤른/ 핥네 /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 /의ː견난/ 임진란 /임ː진난/ 생산량 /생산냥/ 결단력 /결딴녁/ (생략)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9항, 제20항
  
  <표준 발음법> 제19항은 ‘ㄹ’의 앞에 비음 ‘ㅁ, ㅇ’이 오는 경우와 장애음 ‘ㄱ, 
ㅂ’이 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치조 비음인 ‘ㄴ’ 뒤에 ‘ㄹ’이 오는 경우는 그 발
음 양상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따로 제20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 발음
법에서 종성에 오는 ‘ㄷ’과 초성에 출현하는 ‘ㄹ’이 연결될 때의 표준 발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이진호(2014:317)에 따르면, ‘ㄹ’의 비음화는9) 주로 
9) ‘ㄹ’의 비음화는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는 ‘비음화’(오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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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에서 일어나는데 한자음은 ‘ㄷ’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으므로 ‘ㄷ’와 ‘ㄹ’이 연
결되는 경우의 표준 발음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ㄷ’과 ‘ㄹ’이 만나는 환경은 한자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국
어대사전>에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몇 개의 단어의 발음형을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꽃류’를 /-꼰뉴/, ‘곶리-’를 /곤니-/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19항 붙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ㄷ’은 
‘ㄱ, ㅂ’과 마찬가지로 뒤에 ‘ㄹ’이 이어서 오면 ‘ㄹ’이 먼저 ‘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선행하는 ‘ㄷ’은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ㄷㄹ’ 
연쇄의 표준 발음은 /ㄴㄴ/으로 보고 있다.10) 그러나 발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으므로 표준 발음은 현실 발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이진호 2012:3
0). 가령 ‘광안리, 신선로’와 같은 단어에서 ‘ㄴㄹ’ 연쇄를 표준 발음대로 /ㄴㄴ/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ㄹㄹ/로 발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선철 2006:52-53). 그렇다
면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도 이처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사이에 차이를 보이
는가. 이에 대해 ‘ㄷㄹ’ 연쇄에 관한 발음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995), ‘순행 비음화/상호 비음화’(이동석 2005:124), ‘순행적 비음화’(김경아 2000:157) ‘치조
비음화’(김성규 · 정승철 2013:170), ‘설측음의 비음화’(신지영 · 차재은 2003:208), ‘/ㄹ/의 /ㄴ/되
기’(구현옥 2010:231)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진호(2017:142-143)에 따르면 음운 현상의 명
칭을 정할 때는 입력형과 출력형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음화’와 
같은 용어는 입력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면 평파열음의 비음화 현상과 혼
동할 수 있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혼동을 막기 위해 ‘ㄹ’의 비
음화로 부르기로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ㄹ’의 비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10)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에도 ‘ㄷㄹ’ 연쇄를 /ㄴㄴ/으로 규정한 사례가 보인
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62)에서 ‘ㄹ’ 앞에 ‘ㄹ’이 아닌 받침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발
음된다고 기술하면서 ‘버섯 라면’의 발음은 /버선나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1) 통꽃류 /-꼰뉴/, 갈래꽃류 /--꼰뉴/, 곶리도(串里島) /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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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음실태 조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ㄷㄹ’ 연쇄를 한국어 화자들이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어 보인다. ‘ㄷㄹ’ 연쇄를 포함한 몇 개의 단어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2001, 2002, 2012)와 ‘ㄷㄹ’ 연쇄를 가진 ‘아웃렛’의 
발음에 대한 조사(최진희 2010)가 있는데 이들 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국립국어연구원(2001)은 외래어 발음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여기서는 표기
와 실제 발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외래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이
들과 관련된 음운 현상들을 유형별로 나눴는데, 이 중에 ‘ㄷㄹ’ 연쇄가 포함되어 있
다. 여기서 외래어 ‘아웃렛, 핫라인’처럼 ‘ㅅ’과 ‘ㄹ’이 이어지는 예들에 <표준 발음
법>을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이 경우의 ‘ㄹ’도 /ㄴ/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
ㄹㄹ/로 많이 발음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부방
언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웃렛 옷로비 핫라인
발음형 제보자수 발음형 제보자수 발음형 제보자수
ㄹㄹ 288 ㄹㄹ 63 ㄹㄹ 157
ㄴㄴ 34 ㄴㄴ 147 ㄴㄴ 91
ㄴㄹ 29 ㄴㄹ 71 ㄴㄹ 88
ㄷㄹ 16 ㄷㄹ 86 ㄷㄹ 24
ㄷㄴ 7
<표 4>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국립국어연구원 2001:25)    
한편 국립국어연구원(2002)에는 단어 ‘풋라이트(footlight)’가 조사되어 있는데 5
6.67%의 제보자가 /푼나이트/로 발음하였고, 13.33%가 /풀라이트/, 13.81%가 /푿라
이트/, 11.43%가 /푼라이트/로 발음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2001년 ‘외래어 
발음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아웃렛, 옷로비, 핫라인’과 함께 볼 때 ‘아웃렛’과 ‘핫라
인’은 각각 /아울렏/과 /할라인/으로 발음한 제보자의 수가 많았으며, ‘옷로비’와 ‘풋
라이트’는 각각 /온노비/와 /푼나이트/로 발음한 제보자의 수가 많아서 외래어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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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국립국어연구원 2002:25)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2012)에서는 ‘ㄴㄹ’ 연쇄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기대
되는 외래어의 ‘ㄷㄹ’ 연쇄가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조사 단어는 







<표 6>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국립국어원 2012:277)
  최진희(2010)에서는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비음화와 유음화의 발음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된 단어 중 ‘ㄷㄹ’ 연쇄가 포함






<표 7>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최진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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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결과는 국립국어연구원(2001)과 마찬가지로 발음형에 /ㄹㄹ/이 압도적
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아웃렛’의 발음형에 /아울렛/이 많은 이유는 실
생활에서 ‘아웃렛’의 표기가 이미 ‘아울렛’으로 굳어진 상황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
다. 
  이처럼 지금까지 ‘ㄷㄹ’ 연쇄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는 주로 ‘핫라인, 아웃렛, 풋라
이트’와 같은 외래어 그리고 ‘옷로비’와 같은 혼종어 몇 개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ㄷㄹ’ 연쇄가 포함된 외래어(혼종어)의 발음실태를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으나 
현대 한국어 가운데 ‘ㄷㄹ’ 연쇄를 갖는 어형의 발음 양상을 모두 나타낸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더 풍부한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의 발음 양
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규칙적용 및 표면형 도출
  기존 연구에서 ‘ㄷㄹ’ 연쇄에의 음운 규칙의 적용과 표면형 도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장애음(ㅂ, ㄷ, ㄱ)-ㄹ’의 일부로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기서는 ‘ㄷ
ㄹ’ 연쇄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ㄷㄹ’ 연쇄 기저형에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출력형까지 도출되는 과정에 관하여
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ㄷㄹ’의 도출 과정에 나타난 중간형에11) 
따라, 즉 ‘ㄹ’이 ‘ㄷ’ 뒤에서 먼저 ‘ㄴ’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ㄷ’이 ‘ㄹ’의 앞에서 먼
저 ‘ㄴ’으로 변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ㄱ).①과 같은 과정을 주장하는 논의에는 허웅(1983:114), 배주채(2013:251), 
김성규 · 정승철(2013:170-171), 신승용(2013:159), 이진호(2014:170), 이문규(20
15:153)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ㄷ’ 뒤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
11) 중간형은 생성음운론에서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을 도출할 때 그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형태
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진호 2017:464). 중간형들이 존재하는 층위를 중간층위라고 부른다. 
중간층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진호(2006)을 참조할 수 있다.
(2) ㄱ. ㄷㄹ → ㄷㄴ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ㄴ. ㄷㄹ → ㄴㄹ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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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고 중간형 ‘ㄷㄴ’에서 장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ㄴㄴ/으로만 실현된다. 예를 
들어, ‘핫라인(hot line)’은 ‘ㅅ’이 먼저 평파열음화에 의해 ‘ㄷ’으로 바뀌고 ‘ㄷ’ 뒤에
서 ‘ㄹ’의 비음화가 적용된 후 비음 동화가 더 일어나 최종적으로 /한나인/으로 실현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실태에 따르면 ‘핫라인’은 /한나인/
으로 발음될 뿐만 아니라 /할라인/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설명방식은 /할
라인/이 출현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중간형의 설정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면형 실현에 있어 김경아(2004:29)는 (2
ㄱ).①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ㄷㄹ’ 연쇄를 포함된 단어 여러 개








<표 8> ‘ㄷㄹ’ 연쇄 도출에 대한 설명(김경아 2004:29) 
이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ㄷㄹ’ 연쇄의 표면형은 어떤 단어에는 /ㄴㄴ/과 /
ㄹㄹ/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제시한 (2ㄱ).②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3) 여기서 표면형 /ㄴㄴ/이 나오는 과정은 (2ㄱ).①의 주
장과 차이가 없으나 /ㄹㄹ/이 나오는 것은 음운 변동에 의한 도출 과정으로 설명하
는 대신 /ㄴ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진호(1998:105, 2008:205)에
서도 방언형에 ‘천년 /철련/’, 손녀 /솔려/’와 같이 ‘ㄴㄴ’이었던 것이 ‘ㄹㄹ’로 출현하
기도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ㄷㄹ’ 연쇄 표면형에 /ㄹㄹ/이 나오는 것은 유음화와 
12) ‘디귿리을’의 도출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3) 아쉬운 점은 ‘ㄷㄹ’ 연쇄 구 구성 중에 ‘첫 리허설’와 ‘푸른빛 렌즈’는 /천니허설/, /푸른빈넨즈/
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왜 /철리허설/, /푸른빌렌즈/, 즉 /ㄹㄹ/로 실현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 12 -
비음화의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유추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2ㄴ)의 주장에 따르면 ‘ㄷ’은 먼저 공명음인 ‘ㄹ’의 영향을 받아 중간형 ‘ㄴ
ㄹ’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논의에는 오정란(1995:153-15
5), 신지영 · 차재은(2003:208), 김현(2011:147), 양순임(2012:211-214) 등이 있
다. 그러나 ‘ㄴㄹ’와 같은 중간형을 거쳐 나오는 표면형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보
고 있다. 
  양순임(2012:213)에서는 중간형 ‘ㄴㄹ’에서 ‘ㄹ’의 비음화를 적용하여 바로 표면
형 /ㄴㄴ/으로 실현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령 ‘몇 리’는 평폐쇄음화가 적용되어 ‘멷
리’가 되고, 파열음의 공명음화가 적용되어 ‘면리’가 된 뒤 다시 ‘ㄹ’의 비음화를 거
쳐 최종적으로 표면형 /면니/가 된다는 것이다. 오정란(1995), 변용우(2018)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몇 리’가 실제로 /멸리/로 발음되기도 하는지에 대해서
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역시 (2ㄱ).①과 같은 문제를 지
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핫라인’이 /할라인/으로 발음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지영 · 차재은(2003)에서는 ‘ㄷㄹ’ 연쇄가 ‘ㄴㄹ’의 중간형을 거쳐 /ㄴㄴ/와 /ㄹㄹ
/ 두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간형 ‘ㄴㄹ’ 연쇄에서 ‘ㄹ’의 비
음화가14) 적용되면 /ㄴㄴ/으로 실현되고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면 /ㄹㄹ/로 실현된
다는 것이다. 가령 ‘옷로비’는 /온노비/와 /올로비/ 두 가지 발음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ㄷㄹ’ 연쇄가 중간형 ‘ㄴㄹ’ 연쇄를 거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
고 있다. 
  한편 (2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신승용(2013:159)에서는 ‘ㄹ’ 앞에 놓인 
‘ㅂ’, ‘ㄱ’과 같은 장애음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음성적인 동기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진호(2012:326, 2014:171)에서는 역사적으로 비음이 아닌 자음 뒤에서
도 ‘ㄹ’이 ‘ㄴ’으로 바뀌는 변화가 많이 나타났지만 ‘ㄹ’ 앞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
뀌는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후대에 나타나 그 
신뢰성마저 의심된다고 하였다. 
14) 원문은 설측음의 비음화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의 동일성을 위해 ‘설측음’을 ‘ㄹ’로 바꿔서 
말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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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ㄷㄹ’ 연쇄의 도출과정 및 그의 표면 실현형에 대해
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ㄹ의 비음화’가 먼저 적







2 김경아(2004) 옷로비 등 ㄷㄹ→ㄷㄴ→ㄴㄴ(ㄹㄹ)
‘ㄹ의 비음화’가 먼저 적
용되고 비음 동화가 일
어남. /ㄹㄹ/은 /ㄴㄴ/에 
대한 반작용임.
3 신지영·차재은(2003) 옷로비 ㄷㄹ→ㄴㄹ→ㄴㄴ/ㄹㄹ
‘장애음의 비음화’가 먼
저 일어나고 설측음의 
비음화/유음화가 선택적
으로 적용됨.
4 양순임(2012) 몇 리 ㄷㄹ→ㄴㄹ→ㄴㄴ
‘ㄷ’이 공명음으로 동화
된 후 비음 동화가 적용
됨.
<표 9> ‘ㄷㄹ’ 연쇄 규칙적용 및 도출과 관련된 논의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존 논의에서 들었던 ‘ㄷㄹ’ 연쇄의 예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논의에서 ‘ㄷㄹ’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즉 실제 표면형
이 무엇인지를 연구자 본인의 직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언어 직관 
혹은 발음 습관의 차이로 인해 표면형이 다르게 판단되고 논의 방식까지 달라진 것
은 언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ㄷㄹ’ 연쇄가 가진 다
양한 어형의 실제 발음형을 확인한 뒤, ‘ㄷㄹ’ 연쇄에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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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ㄷㄹ’ 연쇄에 대해 종
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1장에서는 먼저 연구 목적, 연구 대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ㄷㄹ’ 연쇄와 관련된 표준 발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ㄷㄹ’ 연
쇄 단어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기존 논의에서의 ‘ㄷㄹ’ 연쇄
가 기저에서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ㄷㄹ’ 연쇄 발음실태 조사의 방
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및 제보자에 대해 밝혔고 조사결과
를 어떻게 판정하고 정리하였는지도 설명하였다.
제3장은 주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에 대해 살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보자의 
연령대에 따라, 또 같은 연령대에서 조사대상 및 제보자에 따라 ‘ㄷㄹ’ 연쇄가 어떻
게 실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ㄷㄹ’ 연쇄의 표면형과 유사하
게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먼저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
는 조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
가 무엇이고 ‘ㄷㄹ’ 연쇄에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이 실현되는지의 과
정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제5장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본고의 부족한 점을 밝힘으로써 마
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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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ㄹ’ 연쇄의 발음조사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ㄷㄹ’ 연쇄에 대한 발음실태 조사이든 음운론적인 분석이
든 대부분 ‘ㄷㄹ’ 연쇄를 갖는 몇 개의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언어생활
에는 더 많은 ‘ㄷㄹ’ 연쇄를 포함한 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음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많은 어형을 대상으
로 발음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조사대상, 제보자,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조사대상
  제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블로그/뉴스 코
퍼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와 구를 수집하였다. 
이 중 ‘ㄷㄹ’ 연쇄 단어와 구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ㄷㄹ’ 연쇄를 갖는 단어를 선정할 때에는 형태구조, 어종, 음절수, ‘ㄷㄹ’ 연쇄가 
단어 내에 출현하는 위치 등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이는 이와 같은 언어 내적인 조
건이 ‘ㄷㄹ’ 연쇄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4음절 이하이면서 ‘ㄷ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를 조사대상
으로 하였다. 음절수를 제한한 것은 한국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주
로 1~4 음절어인 것(배주채 2013:97)을 참고한 까닭이다.15) ‘ㄷㄹ’ 연쇄를 지닌 4
음절 이하의 단어를 골라낸 뒤,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에 따라 나누었고 합
성어와 파생어는 다시 어종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음절수 및 
‘ㄷㄹ’ 연쇄가 단어 내에 출현한 위치에 따라 나누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
류한 후 같은 조건에 속하는 단어 중에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
15) 배주채(2013:97)에서 기초어휘 2700단어를 가지고 음절수에 따라 단어 수와 그 비율에 대해 
통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았다.
음절수 1 2 3 4 5 계
단어 수 271 1371 606 426 26 2700
비율(%) 10.04 50.78 22.44 15.78 0.9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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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일부 고유명사(지명, 한글 자
모 이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1+217) 꽃리스, 팥라떼, 옷리폼
1+3 꽃립스틱, 겉레이스, 숯로스팅
2+2 벚꽃라떼, 버섯라면, 바깥라인






③ 고 -- 디귿리을, 시옷리을




① 고+한 1/2+1 엿류, 버섯류2/3+1 벚꽃로, 연희맛로
② 외+한 1/2+1 슛률, 리셋률2/3+1 자켓류, 초콜릿류
<표 10> 조사대상(1): ‘ㄷㄹ’ 연쇄 단어
  한편 ‘ㄷㄹ’ 연쇄를 포함한 구 구성도 조사하였다. 고성연(2002), 김경아(2004), 
신지영(2016) 등에 따르면 화자가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ㄷㄹ’ 
연쇄의 발음형에서 비음화, 즉 /ㄴㄴ/의 실현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사이에 더 확연한 경계가 있는 경우 ‘ㄷㄹ’ 연쇄가 어떻
게 발음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 구성도 함께 조사대상으로 정하기로 하였
16) ‘고+외’, ‘고+ㅅ+외’, ‘외’, ‘한’, ‘고’, ‘고+한’, ‘외+한’은 각각 ‘고유어+외래어’, ‘고유어+ㅅ+외
래어’,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한자어’를 가리킨다. 
17) ‘1+2’는 ‘ㄷ’이 종성인 1음절어와 ‘ㄹ’이 초성인 2음절어와 결합된 단어를 의미한다. 표에 있는 
‘2+2’, ‘1+3’도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다. 
1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4.1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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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ㄷㄹ’ 연쇄를 포함한 구 구성을 선정할 때에는 주로 어종과 형태구조를 고려
하였고 단어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선정하였
다. 선정한 ‘ㄷㄹ’ 연쇄 포함된 구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고+외
명사+명사 매운맛 라면, 암컷 라이거
수관형사+명사 여섯 롤, 몇 리터
관형사+명사 첫 라운드, 옛 러시아
부사+동사 마음껏 리필하다, 줄곧 리드하다
② 고+한 수관형사+의존명사 여섯 량, 몇 리한자 음훈 그릇 린, 이웃 린
<표 11> 조사대상(2): ‘ㄷㄹ’ 연쇄 구
  현대 한국어에서 ‘ㄴㄹ’ 연쇄는 /ㄴㄴ/와 /ㄹㄹ/ 두 가지 발음형이 공존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본고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되 같은 제보
자가 ‘ㄴㄹ’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ㄴㄹ’ 연쇄의 발음과 ‘ㄷㄹ’ 연쇄의 발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ㄷㄹ’ 연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ㄴㄹ’ 연쇄가 포함된 몇 개의 단어와 구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ㄴㄹ’ 연쇄 단어
와 구 구성의 목록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20)
19) 구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이미 많은 논의에서 언급
되었다(장소원 · 김혜영 2016, 신승용 2011). 또한 합성어와 구의 구분도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
다(Martin Haspelmath 2002(오규환 외 역 2015:357-366)).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단어와 단
어 사이에 더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경우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살피는 데에 있으므로 합성어
와 구의 구분은 간단히 띄어쓰기의 유무로 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문장 읽기’의 
방법으로 발음을 조사하였는데, 지면에 단어와 단어를 띄어 쓰면 화자로 하여금 해당 어형을 구
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20) ‘ㄴㄹ’ 연쇄인 경우 ‘ㄷㄹ’ 연쇄와 달리 ‘고유어+ㅅ+외래어’인 단어와 ‘수사+명사, 수사+의존
명사’인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1) ‘縭(리)’의 훈은 원래 ‘끈’이다. 여기서 ‘ㄷㄹ’ 연쇄에서 선정하는 한자의 훈과 음의 구 구성인 
- 18 -
   
2.2 제보자
  발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자 주로 서울, 경기 출신
으로 중부방언을 사용한 것으로 기대되는 화자를 제보자로 삼았다.22) 또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은 화자의 연령대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대에 따라 10대, 20대, 30대, 40대 화자 각 10명씩, 총 40명 화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23) 10대 화자는 14세~18세 (평균연령: 15.7 표준편차: 1.25)이고 20대 
화자는 20세~28세 (평균연령: 25 표준편차: 2.32)이며, 30대 화자는 30세~39세 (평
균연령: 35 표준편차: 2.62)이고 40대 화자는 40~49세(평균연령: 43 표준편차: 2.1
‘그릇 린’, ‘이웃 린’의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 ‘끈’을 대신 ‘끈’의 유의어인 ‘노끈’을 쓴 것이다. 
22) ‘ㄴㄹ’ 연쇄의 경우 이진호(1998:102)에 따르면 표면형 /ㄴㄴ/과 /ㄹㄹ/이 공존하는 것은 모든 
방언,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남부 방언에서는 /ㄹㄹ
/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중부방언에서는 /ㄴ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
였다. 
23)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ㄷㄹ’ 연쇄 발음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20대 화자 세 명(남성 2명(서울, 충청북도 출신), 여성 1명(서울 출신)), 40대 화자 
세 명(남성 1명 (전라도 출신), 여성 2명(경기도 출신))을 대상으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대 화자는 상대적으로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
이고 40대 화자는 /ㄴ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예비조사에서 제보자 인원수가 
비교적 적어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은 화자의 개별성인지 연령대에 따라 일어난 발음 양상
의 차이인지 논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 ‘ㄷㄹ’ 연쇄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0대, 20대, 30대, 40대 화자를 모두 제보자로 선택하기로 한다. 




① 고+외 눈라인, 당근라페
① 고+외
명사+명사 눈 레이저 수술
② 외 온라인, 스킨로션







한자 음훈 노끈 리21)② 외+한 치킨류
<표 12> 조사대상(3): ‘ㄴㄹ’ 연쇄 단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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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다.24) 각 제보자의 구체적인 정보(출생지,25) 성장지와 나이)는 아래 표에서 확
인할 수 있다.26) 
24) 10대 화자는 만 13세 이상인 화자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25) 출생지는 서울, 경기가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즉 7살 전에 거주지를 서울, 경기로 
옮긴 경우도 서울, 경기 화자로 보기로 한다.
26) 제보자번호는 연령대, 성별, 번호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F은 여성 화자를, M은 남성 화자를 의
미한다.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20.F1 서울 서울 25 20.M1 서울 경기 27
20.F2 서울 서울 20 20.M2 서울 경기 26
20.F3 부산 서울 23 20.M3 서울 서울 26
20.F4 서울 서울 26 20.M4 서울 서울 27
20.F5 서울 경기 26 20.M5 서울 서울 28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30.F1 서울 서울 38 30.M1 서울 서울 39
30.F2 서울 서울 35     30.M2 서울 서울 33
30.F3 경기 서울 38 30.M3 서울 서울 33
30.F4 경기 경기 34 30.M4 서울 서울 32
30.F5 서울 서울 34 30.M5 경기 서울 32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40.F1 서울 서울 42 40.M1 서울 서울 41
40.F2 서울 서울 46 40.M2 서울 서울 42
40.F3 서울 서울 45 40.M3 서울 서울 47
40.F4 서울 서울 44 40.M4 서울 서울 42
40.F5 서울 서울 43 40.M5 서울 서울 41
<표 13> 각 제보자의 개인 정보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제보자번호 출생지 성장지 나이
10.F1 경기 경기 17 10.M1 서울 경기 14
10.F2 서울 서울 18 10.M2 경기 경기 15
10.F3 경기 경기 15 10.M3 서울 서울 15
10.F4 강원 경기 15 10.M4 경기 경기 16
10.F5 경기 경기 17 10.M5 서울 경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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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방법
조사는 크게 발음실태 조사와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 조사 두 가지가 이루어
졌다.
발음실태 조사는 문장 읽기 방식을 택하였는데 제보자에게 문장을 보여주고 소리 
내어 읽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해서 얻은 발화자료를 자연
스러운 일상 발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 안에 조사대상 단어의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이 포함된 문장 54개와 필러 문장 10개, 
총 64개의 문장을 만들었으며,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27)
  밑줄을 그은 부분이 조사대상이며, 제시된 문장에는 밑줄을 표시하지 않았다. (3
ㄱ, ㄹ, ㅇ)은 필러 문장이다. 필러 문장을 넣은 이유는 제보자가 ‘ㄷㄹ’ 연쇄를 포함
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느끼는 부담을 줄기 위해서이다. 
  조사는 만들어진 64개의 문장을 제보자에게 보여주고 전체 문장을 두 번씩 읽도
록 요청하였다. 첫 번째 발화는 제보자로 하여금 주어진 문장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연습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때는 제보자에게 평소 발화 속도대로 읽으
라고 요구하였다. 제보자가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를 끊어서 발음하는 것도 허용
27) 모든 조사 문장은 부록에 첨부한다.
(3)   ㄱ. 설날 연휴 동안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ㄴ. 백화점에서 자켓류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ㄷ. 원피스의 안감이 겉레이스보다 살짝 짧다.
  ㄹ. 소영이는 평소에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다.
  ㅁ. 아기 용품 가게에 다양한 유아 덧신류가 있다.
  ㅂ. ‘김다라’의 이름에는 디귿리을 두 자음이 들어 있다.
  ㅅ. 수빈이는 학교에서 꽃리스를 만들어 봤다.
  ㅇ.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로봇을 더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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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발화 실수가 발생한 경우도 허용하였다. 두 번째 발화는 가능한 한 문장을 
유창하게 읽고 문장에 있는 단어를 되도록 끊어서 발음하지 않게 요청하였다. 그 이
유는 제보자가 ‘ㄷㄹ’ 연쇄인 단어를 끊어서 발음하면 해당 단어의 최종 표면형의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발화에서 제보자
가 발화를 실수한 경우 전체 문장을 읽은 뒤 실수로 잘못 읽은 문장을 다시 읽게 
하였다.28) 최종 발음형의 확인은 두 번째 발화와 두 번째 발화에서 실수로 인해 오
독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은 문장의 발화로 하였다.
  발음조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녹음은 마이크가 내장된 소니(sony)사 
녹음기(PCM-A10)로 하였다. 녹음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으
라고 요청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녹음기와 제보자의 거리 및 제보자가 
발화할 목소리 크기를 정하여 적당한 음량으로 녹음하였다. 
녹음이 끝난 후에는 조사대상에 대한 제보자의 친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친숙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조사를 통해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가 ‘ㄷㄹ’ 연쇄 표면형 실현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현렬(2011:49)에 따르면 ‘ㄴㄹ’ 연쇄에서 유
음화를 선호하는 화자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서는 유음화 선호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에 ‘ㄷㄹ’ 연쇄에서 ‘ㄴㄹ’ 연쇄와 마찬
가지로 모두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된다면 화자가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ㄷㄹ’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ㄷㄹ’ 연쇄 단어나 구에서 후행하는 형태소 혹은 단어는 외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도 모든 화자에게 친숙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렇지 않은 것이 존재할 텐데, 친숙하지 않은 외래어라면 화자가 해당 외래어를 적힌 
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발음 양상 또한 차
이가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만들어 제보
자가 ‘ㄷㄹ’ 연쇄 단어 및 ‘ㄷㄹ’ 연쇄에서 후행하는 초성 ‘ㄹ’인 외래어에 대한 친숙
도를 측정하여 이들이 ‘ㄷㄹ’ 연쇄 발음형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28)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을 잘못 읽었을 때 제보자에게 다시 읽으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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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에 각 제보자가 발음한 조사대상의 실현 양
상을 판정하고 정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유효한 음성 자료는 총 2560개 (40명 제보자 × 64개 문장)이
다. 이 중에 ‘ㄷㄹ’ 연쇄가 포함된 것은 1680개이고 ‘ㄴㄹ’ 연쇄가 포함된 것은 480
개이며 나머지 400개의 음성 자료는 필러 문장이다.29) 본고에서 이들 음성 자료를 
가지고 제보자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주로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 
6.0.49를 활용하였다. Praat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구간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듣고 또한 단어의 스펙트로그램을 참고로 보면서 해당 단어의 발음형을 판정하였다.
29) 한 문장 안에 ‘ㄷ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
나의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발화한 하나의 문장을 가리키고 단어의 음성 자료를 의미한 것이 아
니다.
  본 설문조사는 방금 읽었던 문장에 나타난 단어 혹은 외래어를 평소에 어느 정
도 접했는지를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해당 단어 혹은 외래어를 아주 
많이 접하셨으면 ◯5 , 들어본 적이나 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면 ◯1 로, 접하
신 정도가 이 두 개의 기준의 사이에 있다면 ◯2 부터 ◯4 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어 접한 적이아예 없음 보통 매우 자주접함
꽃리스 ◯1 ◯2 ◯3 ◯4 ◯5
팥라떼 ◯1 ◯2 ◯3 ◯4 ◯5
옷리폼 ◯1 ◯2 ◯3 ◯4 ◯5
꽃립스틱 ◯1 ◯2 ◯3 ◯4 ◯5
(나머지 내용 생략)
외래어 접한 적이아예 없음 보통 매우 자주접함
리스 ◯1 ◯2 ◯3 ◯4 ◯5
라떼 ◯1 ◯2 ◯3 ◯4 ◯5
리폼 ◯1 ◯2 ◯3 ◯4 ◯5
립스틱 ◯1 ◯2 ◯3 ◯4 ◯5
(나머지 내용 생략)
<표 14> 단어 및 외래어 친숙도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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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그림은 각각 40대 남성 화자(M5)와 20대 남성 화자(M1)가 발화한 단어 
‘바깥라인’의 스펙트로그램이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ㄷㄹ’ 연쇄가 각
각 /ㄴㄴ/과 /ㄹㄹ/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비음과 설측음이 조음될 때 모두 반공명 
주파수가30) 수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공명 주파수는 스펙트로그램에서 에너
지가 약해지면서 명도가 낮고 흐리게 표시된다. 따라서 비음과 설측음의 구간은 모
두 주변 모음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설측음은 비강 통로까지 막지 않기 때문
에 비음에 비해 전반적인 에너지 감폭이 덜 일어난다(신지영 2014:249-252). 이와 
같은 특징은 위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깥라인’은 /바깐나인/으로 발음
될 때 중간에 에너지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보이지만 /바깔라인/으로 발음
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ㄷㄹ’ 연쇄의 표면형은 위와 같이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된 것이 대다수이지
만 모든 제보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는 일률적으로 이 두 개의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다. /ㄴㄴ/ 혹은 /ㄹㄹ/ 이외의 형태로 실현된 경우도 있다. 가령 제보자 40.M2
가 ‘옛 러시아’를 발음할 적에 ‘ㄷ’을 아예 탈락해서 발음하였다. 즉, ‘옛 러시아’를 /
예러시아/로 발음한 것이다. 또한 30.F4 화자는 ‘암컷 라이거’를 /암컨라이거/로 발
음하였는데 이때의 ‘ㄹ’은 설측음이 아니라 권설 접근음에 더 가까운 소리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두 발음형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스펙트로그램에서 볼 수 있
다.
30) 반공명 주파수는 에너지가 감폭되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신지영 2014:250).
<그림1> 40.M5 ‘바깥라인’ /바깐나인/ <그림2> 20.M1 ‘바깥라인’ /바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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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구성에서는 ‘ㄷㄹ’ 연쇄를 끊어서 발음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표
면형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되지 않는 형태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여 표시하였
다.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자에 따라 각 단어의 실현 양상을 확인한 뒤 분석의 편
리를 위해 해당 단어의 발음형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Excel 2016에서 기록하
였다. 기록할 때 정밀한 음성 전사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발음형은 한글 자모로 간략
하게 전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사이 혹은 제보자 사이에 보이는 
발음 양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자료 분석 소프트
웨어 SPSS 25를 활용하였다.
31) ‘ㄷㄹ’ 연쇄 발음형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은 총 37개이고 전체 발음 수의 2%를 차지한다.
<그림3> 40.M2 ‘옛 러시아’ /예러시아/ <그림4> 30.F4 ‘암컷 라이거’ /암컨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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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이 장에서는 크게 제보자의 연령대에 따라, 또 같은 연령대에서 조사대상 및 제보
자에 따라 ‘ㄷㄹ’ 연쇄의 발음이 어떠한 양상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ㄷㄹ’ 연쇄의 표면형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도 여
기서 함께 살펴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와 20대 화자가 비슷하게 나왔고 30대와 40대 화자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여기서는 10대와 20대 화자의 발음 양상을 함께 제시하고, 30대와 40대 화자
의 발화 양상을 함께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10 · 20대 화자의 발음 양상
10 · 2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ㄴㄴ/보다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
는 아래 막대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표 1> 10 · 20대 화자 ‘ㄷㄹ’,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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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20대를 나누어 보면, 10대 화자가 ‘ㄷㄹ’ 연쇄를 /ㄴㄴ/과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각각 32%, 66%였다. 한편 ‘ㄴㄹ’ 연쇄를 /ㄴㄴ/으로 발음한 비율은 41%, /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55%였다. 10대 화자의 경우, ‘ㄷㄹ’과 ‘ㄴㄹ’의 두 가지 연쇄
의 발음형에서 /ㄹㄹ/이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0대 화자가 발음
한 ‘ㄷㄹ’ 연쇄에서 /ㄴㄴ/은 26%, /ㄹㄹ/은 72%에 달했고, ‘ㄴㄹ’ 연쇄에서는 /ㄴㄴ/
은 34%, /ㄹㄹ/은 62%에 달했다. 20대 화자도 1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ㄷㄹ’ 연쇄
와 ‘ㄴㄹ’ 연쇄의 발음형에서 /ㄴㄴ/보다 상대적으로 /ㄹㄹ/을 더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ㄷㄹ’ 연쇄든 ‘ㄴㄹ’ 연쇄든 10 · 20대 화자의 발음에서는 /ㄹㄹ
/이 더 많이 선택되었지만, 조사대상이나 개별 화자에 따라 실현 양상에 차이가 존
재한다. 따라서 조사대상별과 화자별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3.1.1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1)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10 · 20대 화자들이 발음한 ‘ㄷㄹ’ 연쇄 단어의 토큰 수는 총 640개인데, 이 중에 
/ㄴㄴ/은 31%(200개)를 차지하고 /ㄹㄹ/은 69%(439개)에 달하고 있다. 10 · 20대 
화자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에서는 /ㄹㄹ/이 훨씬 많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개별 
단어에 따라 살펴보면, 어떤 단어는 /ㄴㄴ/으로 많이 발음되었고 어떤 단어는 /ㄹ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리셋률 18 90% 2 10% 0 0%
슛률 16 80% 4 20% 0 0%
버섯류 15 75% 5 25% 0 0%
자켓류 13 65% 7 3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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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 ‘리셋률’, ‘슛률’과 같은 ‘외래어+률’ 구성의 단어는 /ㄴㄴ/으로 발음
한 비율이 각각 90%, 80%에 달하는데 조사된 단어 중에 /ㄴㄴ/의 실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켓류, 버섯류’ 등 ‘외래어 혹은 고유어+류’ 구조를 
가진 단어도 상대적으로 표면형 /ㄴㄴ/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단어가 /ㄴㄴ
/으로 발음된 비율은 각기 75%와 65%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한자어+한자어’로 만들어진 단어인 ‘삼곶리(三串里)’도 /ㄴㄴ/의 실현율이 
절반 이상(60%)인 단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웃렛’은 모든 제보자가 /ㄹㄹ/로 발음하였다. 이 밖에 ‘아웃
룩’, ‘로봇랜드’ 등 외래어, ‘벚꽃라떼’, ‘옷리폼’ 등과 같이 ‘고유어+외래어’로 이루어
진 혼종어도 절대다수의 제보자가 표면형 /ㄹㄹ/을 선택하였다. 또한 ‘디귿리을’, ‘시
옷리을’과 같은 고유어, ‘벚꽃로’, ‘곶리도’ 등과 같은 한자어 형태소를 포함한 일부 
단어의 발음형에서도 /ㄹㄹ/이 많이 보인다. 
삼곶리 12 60% 8 40% 0 0%
초코릿류, 셋리스트 9 45% 11 55% 0 0%
엿류 8 40% 12 60% 0 0%
꽃리스, 숯로스팅 7 35% 13 65% 0 0%
버섯라면 6 30% 13 65% 1 5%
티켓링크, 꽃립스틱, 굿리치 6 30% 14 70% 0 0%
연희맛로, 벚꽃로, 핫라인, 
시옷리을, 곶리도 5 25% 15 75% 0 0%
디귿리을, 뒷라이닝, 바깥라인, 
윗레벨, 풋레스트 4 20% 16 80% 0 0%
겉레이스, 옷리폼, 로봇랜드 3 15% 17 85% 0 0%
아랫라인, 벚꽃라떼, 팥라떼, 아웃록 2 10% 18 90% 0 0%
아웃렛 0 0% 20 100% 0 0%
<표 15> 10 · 20대 화자 ‘ㄷㄹ’ 연쇄 단어 발음 양상
- 28 -
(2) ‘ㄷㄹ’ 연쇄 구 구성의 발음 양상 
10 · 2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 구 구성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ㄷㄹ’ 연쇄 구 구성의 발음 양상은 ‘ㄷㄹ’ 연쇄 단어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
ㄹㄹ/로 발음된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왔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섯 량’을 제
외한 나머지 구 구성의 발음형에서 /ㄹㄹ/이 50% 이상에 달했다. ‘여섯 량’은 구 구
성의 발음에서 유일하게 /ㄹㄹ/보다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된 조사대상인데 /ㄴㄴ/
이 75%로 아주 높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구 구성인 만큼 단어와는 달리 ‘ㄷ’과 ‘ㄹ’을 이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단어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가령 ‘옛 러시아’는 여타의 조사대상과 다르게 10 ·








옛 러시아 1 5% 12 60% 7 35%
첫 라운드 3 15% 16 80% 1 5%
명사+
명사
매운맛 라면 3 15% 17 85% 0 0%
암컷 라이거 2 10% 18 90% 0 0%
부사+
동사
마음껏 리필하다 5 25% 25 75% 0 0%
줄곧 리드하다 1 5% 19 95% 0 0%
수관형사+
명사
몇 리터 3 15% 17 85% 0 0%




15 75% 5 25% 0 0%여섯 량
몇 리 6 30% 14 70% 0 0%
한자음훈 13 65% 3 15%4 20%그릇 린 11 55%8 40% 1 5%이웃 린
<표 16> 10 · 20대 화자 ‘ㄷㄹ’ 연쇄 구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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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10 · 20대 화자가 발음한 ‘ㄴㄹ’ 연쇄 단어는 ‘ㄷㄹ’ 연쇄 단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는 /ㄹㄹ/로 많이 발음하고 어떤 단어는 /ㄴㄴ/으로 많이 발음하였다. 표면형에 
/ㄹㄹ/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 단어는 ‘온라인’, ‘당근라페’, ‘눈라인’ 등이 있고 /
ㄴㄴ/이 더 많이 나타난 단어는 ‘치킨류’, ‘덧신류’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ㄴㄹ’ 표
기 그대로 발화한 경우(예: 니은리을)도 보였는데 단어별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
래와 같다. 
 
한편 ‘ㄴㄹ’ 연쇄 구 구성의 발음에서도 /ㄴㄴ/과 /ㄹㄹ/이 공존한다. 아래 <표 
18>은 10 · 20대 화자가 발음한 ‘ㄴㄹ’ 연쇄 구 구성의 실현 양상인데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 라운드’에서 /ㄹㄹ/의 실현 비율은 85%로 나와 가장 높았다. ‘눈 레이
저 수술’이나 ‘노끈 리’ 등 구 구성에서는 /ㄴㄴ/과 /ㄹㄹ/의 출현 비율은 비슷하다.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치킨류 15 75% 5 25% 0 0%
덧신류 14 70% 6 30% 0 0%
니은리을 11 55% 6 30% 3 15%
동안리 9 45% 11 55% 0 0%
스킨로션 7 35% 13 65% 0 0%
눈라인 4 20% 14 70% 2 10%
당근라페 4 20% 16 80% 0 0%
온라인 1 5% 19 95% 0 0%
<표 17> 10 · 20대 화자 ‘ㄴ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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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보자별 발음 양상
10 · 20대 제보자들이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
을 위에서 제시한 조사대상별 발음 실현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10 · 20대 제보자가 ‘ㄷㄹ’ 연쇄의 두 가지 표면형 가운데 /ㄹㄹ/을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다. 조사된 10 · 20대 20명 제보자 중에 17명은 발음형 /ㄹㄹ/ 
쪽으로 치우치는 양상이 드러났으나 나머지 3명의 제보자는 발음형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 10.F1과 20.F5는 다른 제보자와 달리 표면형 /ㄴ
ㄴ/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보자 10.M2의 경우, /ㄴㄴ/(22개)과 /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눈 레이저 수술 9 45% 11 55% 0 0%
노끈 리 9 45% 10 50% 1 5%
당분간 리필 6 30% 12 60% 2 10%
한 라운드 1 5% 17 85% 2 10%
<표 18> 10 · 20대 화자 ‘ㄴㄹ’ 연쇄 구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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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20개)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실현되었다. 나머지 제보자들은 표면형을 /ㄹㄹ/
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화자마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화자 20.M1는 모
든 단어의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였고 10.M1, 10.M4와 20.M5는 다른 화자
보다 표면형 /ㄹㄹ/을 더 선호하는 것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자 10.F4, 
10.M5, 20.F3은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ㄴㄴ/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일한 10대 혹은 20대 화자 집단
에 속해 있더라도 화자마다 ‘ㄷㄹ’ 연쇄 발음형의 실현 양상이 다르다. 즉, ‘ㄷㄹ’ 연
쇄 발음형 실현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ㄷㄹ’ 연쇄에서 보이는 발음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ㄴㄹ’ 연쇄에서
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ㄷㄹ’ 연쇄에서 /ㄴㄴ/를 선호하는 화자 10.F1
과 20.F5는 ‘ㄴㄹ’ 연쇄에서도 똑같이 /ㄴㄴ/으로 발음한 경우가 많았고 ‘ㄷㄹ’ 연쇄
에서 /ㄹㄹ/을 선호하는 10.M4, 20.M1 등 화자는 ‘ㄴㄹ’ 연쇄에서도 /ㄹㄹ/을 더 선
호하였다. 그런데 10.F5 제보자는 ‘ㄷㄹ’ 연쇄는 /ㄹㄹ/로 더 많이 발음하였지만 ‘ㄴ
ㄹ’ 연쇄는 /ㄴㄴ/으로 많이 발음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10 · 20대 화자들이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형 /ㄴㄴ/과 /ㄹㄹ/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도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표 3> 10 · 20대 제보자별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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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0 · 40대 화자의 발음 양상
30 · 4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실현 양상은 10 · 20대와 비
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30 · 40대 화자는 ‘ㄷㄹ’ 연쇄나 ‘ㄴㄹ’ 연쇄를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대와 40대를 나누어 보면, 30대 화자는 ‘ㄷㄹ’ 연쇄를 88%를 /ㄴㄴ/으로 발음
하였고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12%일 뿐이다. ‘ㄴㄹ’ 연쇄는 92%를 /ㄴㄴ/으로, 그
리고 겨우 8%를 /ㄹㄹ/로 발음하였다. 30대 화자는 ‘ㄷㄹ’연쇄와 ‘ㄴㄹ’ 연쇄의 발음
형에서 /ㄴㄴ/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0대 화자는 ‘ㄷㄹ’ 연쇄 발음
형에서 /ㄴㄴ/의 실현율은 90%를 차지했고 /ㄹㄹ/의 실현 비율은 8%이었다. ‘ㄴㄹ’ 
연쇄 발음형에서는 /ㄴㄴ/은 97%로 아주 높게 나왔고 /ㄹㄹ/은 3%로 상당히 적게 
실현되었다. 40대 화자도 30대 화자와 같이 ‘ㄷㄹ’ 연쇄 및 ‘ㄴㄹ’ 연쇄 두 가지 표
면형 중에 /ㄹㄹ/보다 /ㄴㄴ/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10 · 20대 화자와 마찬가지로 개별 조사대상나 화자에 따라서는 발음형의 실
현 양상에 차이가 있다.
<도표 4> 30 · 40대 화자 ‘ㄷㄹ’, ‘ㄴㄹ’연쇄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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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1)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30 · 40대 화자들이 ‘ㄷㄹ’ 연쇄 단어를 대부분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개별적인 
단어는 /ㄹㄹ/로 발음하였다. 단어별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아래 도표와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0 · 40대 화자의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형은 /ㄴㄴ/이 
90% 이상 달하는 단어(28개)가 전체 조사 단어(32개)의 88%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ㄴㄴ/을 선호하는 경향과는 달리 ‘아웃렛’의 경우 
거의 모든 30 · 40대 화자가 /아울렏/으로 발음하였다. ‘아웃렛’ 이외에 ‘디귿리을’, 
‘시옷리을’을 /디글리을/ 혹은 /시올리을/로, ‘아웃룩’을 /아울룩/으로 발음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아웃렛’만큼 많지는 않았다. 나머지 /ㄹㄹ/로 발음된 단어가 몇몇 있지
만, 이들은 뒤에서 화자별 발음 양상에서 다시 확인하겠으나, 대부분 한 화자의 발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자켓류, 연희맛로, 꽃리스, 
티켓링크, 삼곶리, 버섯류, 핫라인, 
슛률, 뒷라이닝, 꽃립스틱, 리셋률, 
곶리도, 셋리스트, 윗레벨, 굿리치
20 100% 0 0% 0 0%
겉레이스, 벚꽃로, 버섯라면, 
벚꽃라떼, 팥라떼, 옷리폼, 엿류, 
초콜릿류, 바깥라인, 로봇랜드 
19 95% 1 5% 0 0%
아랫라인, 풋레스트 18 90% 2 10% 0 0%
아웃록 16 80% 4 20% 0 0%
시옷리을 15 75% 5 25% 0 0%
디귿리을 13 65% 7 35% 0 0%
아웃렛 1 5% 19 95% 0 0%
<표 19> 30 · 40대 화자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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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ㄹ’ 연쇄 구 구성의 발음 양상
30 · 4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 구 구성의 실현 양상은 단어의 실현 양상과 
유사하게 /ㄴㄴ/이 많은 편이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여섯 량’, ‘그릇 린’은 모
든 화자가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나머지 구에서는 /ㄴㄴ/과 /ㄹㄹ/이 선택적으로 실
현되었다.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나타난 구 구성에서 ‘암컷 라이거’, ‘줄곧 리드하다’, 
‘마음껏 리필하다’ 등은 /ㄹㄹ/로 많이 발음되었다. 이처럼 30 · 4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의 구 구성은 개별 조사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3)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ㄷㄹ’ 연쇄의 실현 양상과 비슷하게 ‘ㄴㄹ’ 연쇄도 30 · 40대 화자의 전체적인 발








옛 러시아 15 75% 3 15% 2 10%
첫 라운드 18 90% 1 5% 1 5%
명사+
명사
매운맛 라면 18 90% 2 10% 0 0%
암컷 라이거 10 50% 8 40% 2 10%
부사+
동사
마음껏 리필하다 7 35% 8 40% 5 25%
줄곧 리드하다 7 35% 10 50% 3 15%
수관형사+
명사
몇 리터 19 95% 1 5% 0 0%




20 100% 0 0% 0 0%여섯 량
몇 리 19 95% 1 5% 0 0%
한자음훈 0 0% 0 0%20 100%그릇 린 1 5%19 95% 0 0%이웃 린
<표 20> 30 · 40대 화자 ‘ㄷㄹ’ 연쇄 구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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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형에서 /ㄹㄹ/이 /ㄴㄴ/과 대등하게 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ㄴㄹ’ 연쇄 구 구성
에서는 절대 다수의 발음형이 /ㄴㄴ/이고 ‘당분간 리필하다’에서 유일한 /ㄹㄹ/이 보
인다. 30 · 40대 화자가 발음한 ‘ㄴㄹ’ 연쇄 조사대상별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양상
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3.2.2 제보자별 발음 양상
비록 30 · 40대 화자의 전체적인 발음 양상은 ‘ㄷㄹ’ 연쇄이든 ‘ㄴㄹ’ 연쇄이든 모
두 /ㄴㄴ/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제보자의 발음형에서 /ㄴㄴ/이 압도
적으로 많다는 것은 아니다. 30.M5 화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보자보다 /ㄹㄹ/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에서 /ㄹㄹ/로 실현된 단어가 몇몇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30.M5 화자의 발음
형에서 나타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30.M5 화자가 ‘ㄷㄹ’ 연쇄에서 보이는 /ㄹㄹ/
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은 ‘ㄴㄹ’ 연쇄에서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ㄹㄹ/이 ‘ㄷ
ㄹ’ 연쇄 혹은 ‘ㄴㄹ’ 연쇄 전체 발음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유사하게 나왔다. 
여타의 30 · 40대 화자의 발음 양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또한 이 화자들의 발음
형에서도 /ㄹㄹ/이 발견되었지만 아주 산발적으로 실현되어 30.M5와 구별된다. 30 ·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단어
덧신류, 치킨류, 니은리을, 
스킨로션, 눈라인 20 100% 0 0% 0 0%
당근라페, 동안리 19 95% 1 5% 0 0%
온라인 10 50% 10 50% 0 0%
구
노끈 리, 한 라운드 20 100% 0 0% 0 0%
눈 레이저 수술 19 95% 0 0% 1 5%
당분간 리필 19 95% 1 5% 0 0%
<표 21> 30 · 40대 화자 ‘ㄴㄹ’ 연쇄 조사대상별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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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도표 6> 30 · 40대 제보자별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도표 5> 30 · 40대 제보자별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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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ㄹ’ 연쇄의 발음에 대한 해석
앞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였다. 발음조사를 통해 ‘ㄷㄹ’ 연쇄가 포함
된 어형이 거의 모두 두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의 두 가지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나타난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무
엇인가. ‘ㄷㄹ’ 연쇄는 궁극적으로 /ㄴㄴ/ 혹은 /ㄹㄹ/로 발음되는데 ‘ㄷㄹ’ 연쇄에서 
이러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무엇인가. 또한 이 현상에 대해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4.1 표면형 선택의 조건
‘ㄷㄹ’ 연쇄는 /ㄴㄴ/ 혹은 /ㄹㄹ/로 실현되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표면형이 어
떠한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면형 선택의 조
건은 언어 내적인 조건과 언어 외적인 조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한다.32)
4.1.1 언어 내적인 조건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ㄷㄹ’ 연쇄 단어에서 후행 단어 혹은 형태소의 어종, ‘ㄷ
ㄹ’ 연쇄가 속하는 음운론적인 환경, 그리고 ‘ㄷㄹ’ 연쇄 단어의 음절수 및 음절내의 
위치 등이 다루어졌다.33) 이 중에서 후행 요소의 어종 및 ‘ㄷㄹ’ 연쇄가 처하는 음
운론적 환경은 표면형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어의 음절수나 ‘ㄷㄹ’ 
연쇄 음절내에 속하는 위치는 표면형 실현에 있어 결정적인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
인다.
3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 · 40대 화자는 특정 단어(아웃렛, 디귿리을, 시옷리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다 /ㄴㄴ/으로 발음하였다. 즉, 30 · 40대 화자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ㄷㄹ’ 연쇄 
단어를 /ㄴㄴ/으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표면형 선택의 조건을 논의할 때 ‘연
령’이라는 언어 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주로 10 · 20대 화자가 발음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33) 발음에 영향을 주는 언어 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주로 조사된 ‘ㄷㄹ’ 연쇄 단어
의 발음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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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종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을 단어 구성 요소의 어종에 따라 살펴보면, ‘외래어
+한자어’의 구성은 /ㄴㄴ/이 70%를 차지하여 /ㄹㄹ/보다 압도적으로 많다(<표 22> 
참조). 한편 ‘외래어+한자어’ 이외의 경우에는 주로 /ㄹㄹ/로 실현되는데, ‘ㄹ’로 시
작하는 요소가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난다. ‘ㄷㄹ’ 연쇄가 포함
된 ‘고유어+외래어’, ‘고유어+ㅅ+외래어’, ‘외래어’에서는 /ㄹㄹ/의 실현 비율이 모두 
78% 이상으로 나왔다. ‘한자어’, ‘고유어+한자어’에서는 /ㄹㄹ/이 각각 58%, 59%로 
60%에 가까이 나타났지만, 후행 요소가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인 단어의 실현율보
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후행 요소가 외래어일 경우에 ‘ㄷㄹ’ 연쇄 단어를 /ㄹㄹ/로 발음
하는 비율은 79%이고, 후행 요소가 한자어일 경우에는 47%이다(<표 23> 참조). 
즉, 후행 요소가 한자어일 때보다 외래어일 경우 발음형에서 /ㄹㄹ/의 실현율이 
32%정도 높은 것이다. 반면 후행 요소가 한자어일 때 /ㄴㄴ/으로 실현된 비율은 
53%인데 후행 요소가 외래어인 경우의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후행 요소
의 어종과 발음형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카이제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기타
합성어
① 고유어+외래어 9 40 22% 139 77% 1 1%고유어+ㅅ+외래어 3 10 17% 50 83% 0 0%
② 외래어 8 35 22% 125 78% 0 0%
③ 고유어 2 9 23% 31 78% 0 0%
④ 한자어 2 17 43% 23 58% 0 0%
파생어 ① 고유어+한자어 4 33 41% 47 59% 0 0%② 외래어+한자어 4 56 70% 24 30% 0 0%
<표 22> 구성 요소의 어종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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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단어의 발음형이 실현되는 데에는 단어에 포함되는 형태소 혹은 단어의 어종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외래어 20 85 21% 314 79%
한자어 10 101 53% 94 47%
<표 23> 후행 요소의 어종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 · 20대)
‘ㄷㄹ’ 연쇄 단어뿐만 아니라 조사된 ‘ㄴㄹ’ 연쇄 단어도 마찬가지로 후행 요소가 
외래어이면 /ㄹㄹ/로 많이 발음되고 후행 요소가 한자어이면 /ㄴㄴ/으로 더 많이 발
음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24> 참조). 이로써 10 · 2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든 
‘ㄷㄹ’ 연쇄든 후행하는 ‘ㄹ’은 외래어의 어두 초성이라면 두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10 · 20대 제보자들이 
‘ㄴㄹ’ 연쇄와 ‘ㄷㄹ’ 연쇄에서 후행하는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외래어 4 16 21% 62 79%
한자어 3 38 63% 22 37%
<표 24> 후행 요소의 어종에 따른 ‘ㄴ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 · 20대)
34) Cramer’s V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명목척도이지만 각 변수의 범주가 2개 이상인 경우
에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서정희 · 허은정 2013:164-165). 






10 · 20대 화자들의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에서 후행 형태소가 똑같이 한자어임
에도 불구하고, ‘ㄹ’ 뒤에 활음 ‘j’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어의 발음 양상 또한 
차이가 난다. 후행 한자어 형태소 초성 ‘ㄹ’이 뒤에 활음 ‘j’의 유무에 따른 단어 발
음형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은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ㄹ’ 뒤 ‘j’ 유무 단어수
발음형
ㄴㄴ ㄹ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있음 6 79 66% 41 34%
없음 4 27 34% 53 66%
<표 25> 활음 ‘j’ 유무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 · 20대)
대체로 후행하는 형태소가 ‘ㄹ - j’로 시작하는 한자어인 경우 ‘ㄷㄹ’ 연쇄가 /ㄴㄴ
/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고에서 조사된 ‘ㄷㄹ’ 연쇄 단어 가운
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는 총 6개인데(리셋률, 슛률; 버섯류, 자켓류, 초콜릿류, 
엿류), 이 6개 단어의 발음형에서 /ㄴㄴ/이 66%로 나타났다. 이 중 ‘리셋률, 슛률’의 
발음형에서는 /ㄴㄴ/의 실현 비율이 각각 90%, 80% 정도로 아주 높게 나왔다. 이
와 반대로 활음 ‘j’가 ‘ㄹ’ 뒤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발음형에서 /ㄹㄹ/이 더 많이 실
현되었다. ‘ㄷㄹ’ 연쇄 단어 중 후행 한자어 ‘ㄹ’ 뒤에 ‘j’가 없는 단어는 총 4개이다
(삼곶리, 곶리도, 연희맛로, 벚꽃로). 이들 단어의 발음형의 /ㄹㄹ/의 실현 비율은 
66%에 달했다. ‘삼곶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어의 발음형에서는 /ㄹㄹ/의 비율이 
75%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자어 형태소 초성 ‘ㄹ’ 뒤 ‘j’ 존재 여부에 따라 ‘ㄷㄹ’ 연
쇄 단어의 발음형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카이제곱 검정 
결과: χ2=19.835, df=1, p<0.001; Cramer’s v=0.315).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ㄷㄹ’ 연쇄 단어 발음형 실현에 ‘ㄷㄹ’ 연쇄가 속해 있는 음운론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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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절수 및 ‘ㄷㄹ’ 연쇄 음절 내의 위치 
‘ㄷㄹ’ 연쇄 단어의 음절수 그리고 ‘ㄷㄹ’ 연쇄가 음절 내에 속하는 위치는 발음 
양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26> 참조). 조사된 단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유어+외래어’에서 음절수와 ‘ㄷㄹ’ 연쇄의 위치에 따라 /ㄴㄴ/과 /ㄹㄹ/의 실
현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음절 단어와 4음절 단어의 발음형에서 /ㄴㄴ/
과 /ㄹㄹ/의 실현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같은 4음절 단어에서는 ‘1+3’ 음절 구
성과 ‘2+2’ 음절 구성에서도 발음형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외래어’에서는 
‘2+1’ 음절 구성을 제외하면 역시 /ㄴㄴ/과 /ㄹㄹ/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2+1’ 음절 
구성에서 /ㄹㄹ/이 극히 높게 실현된 것은 ‘아웃렛’을 거의 모든 화자가 /아울렏/으로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한자어’에서는 ‘ㄷㄹ’ 연쇄가 음절 내의 위치에 따라 /ㄴㄴ/과 
/ㄹㄹ/의 실현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조사된 ‘ㄷㄹ’ 연쇄를 포함한 한자어는 두 
개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난 것은 단어의 개별성에 있을 수도 있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고+외
3 1+2 3 12 20% 48 80% 0 0%
4 1+3 3 16 27% 44 73% 0 0%
4 2+2 3 12 20% 47 78% 1 2%
고+ㅅ+외
3 1+2 1 4 20% 16 80% 0 0%
4 1+3 1 4 20% 16 80% 0 0%
4 2+2 1 2 10% 18 90% 0 0%
외
3 1+2 2 11 28% 29 73% 0 0%
4 1+3 2 13 33% 27 68% 0 0%
3 2+1 2 2 5% 38 95% 0 0%
4 2+2 2 9 23% 31 78% 0 0%
한 3 1+2 1 5 25% 15 75% 0 0%3 2+1 1 12 60% 8 40% 0 0%
- 42 -
4.1.2 언어 외적인 조건
언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화자의 연령 및 성별, 화자의 ‘ㄷㄹ’ 연쇄 단어와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들 중 화자의 연령만 ‘ㄷㄹ’ 연쇄 표면형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요소는 표면형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1) 화자의 연령
  비록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 2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ㄹㄹ/로 더 많이 발음하고, 30 · 4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ㄴㄴ/으로 많이 발음
하였다(<표 27> 참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카이제곱 검정 결
과: χ2=664.44, df=3, p<0.001; Cramer’s v=0.619). 이로써 ‘ㄷㄹ’ 연쇄 표면형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0대 10명 142 32% 292 66% 6 1%
20대 10명 116 26% 317 72% 7 2%
30대 10명 385 88% 52 12% 3 1%
40대 10명 397 90% 33 8% 10 2%
<표 27> 연령대에 따른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고+한
2 1+1 1 8 40% 12 60% 0 0%
3 2+1 2 20 50% 20 50% 0 0%
4 3+1 1 5 25% 15 75% 0 0%
외+한
2 1+1 1 16 80% 4 20% 0 0%
3 2+1 2 31 78% 9 23% 0 0%
4 3+1 1 9 45% 11 55% 0 0%
<표 26> ‘ㄷㄹ’ 연쇄 단어 음절수 및 음절내 위치에 따른 실현 양상(10 · 2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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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변화를 연령층으로 보면 대개 젊은 층이 주도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이익섭 2000:139). ‘ㄷㄹ’ 연쇄 발음형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 것은 하
나의 진행 중인 변화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행 중인 변화 현상도 역
시 상대적으로 젊은 10 · 20대 화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35)
‘ㄷㄹ’ 연쇄뿐만 아니라 ‘ㄴㄹ’ 연쇄의 발음형에서도 젊은 화자에 의해 일어난 변
화 현상이 보인다고 한다. 이하영(2016)에서 부산 지역의 10대 화자와 그들의 부모 
세대(40 · 50대)가 ‘ㄴㄹ’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10대 화자와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확실한 세대 차가 있다고 밝혔다. 자녀 
세대에서는 유음화, 즉 ‘ㄴ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부모 
세대에서는 비음화하여 발음하는 경향(/ㄴ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또한 강재연(2016:93), 임수록(2013:30-38)에서는 화자의 나이가 적을
수록 ‘ㄴㄹ’ 연쇄를 /ㄴㄹ/과 같이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처럼 연령대에 따라 발음 양상이 달라진 것은 선행 연구에도 관찰되었고 본고에서
는 화자의 연령이 표면형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2) 화자의 성별
  10 · 20대 제보자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
다. 
35) 10대, 20대 화자가 어떠한 이유로 30대, 40대 화자와 다르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대답
하기 쉽지 않다. 표면형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10 · 20대가 30 · 40대와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외국어(특히 영어와 같은 서구 언어)의 학습과 외래어의 사용으로 인해 생긴 언어 인식과 
언어 습관의 차이에 비롯되지 않을까 한다. 10대, 20대 화자들은 일찍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
하였고 또한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주로 영어 교육)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외래어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 · 20대 화자들이 외래어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고 원어에 
가까운 발음을 유지해서 발음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앞절에서 살펴봤듯이 10 · 20대 화자들
이 ‘ㄷㄹ’ 연쇄에서 후행하는 초성 ‘ㄹ’인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는 10 · 20대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인식과 언어 습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ㄷㄹ’ 
연쇄에서 후행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표면형 /ㄹㄹ/을 선택할 수 없
고 그 결과 30 · 40대 화자보다 10 · 20대 화자의 발음형에서 /ㄹㄹ/이 더 많이 실현된 것으로 보
인다. 연령대에 따라 발음형이 달리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남(M) 10명 75 17% 357 81% 8 2%
여(F) 10명 183 42% 252 57% 5 1%
<표 28> 10 · 20대 화자 성별에 따른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
  전체적으로 10 · 20대 제보자는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남성 제보자가 여성 제보자보다 /ㄹ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에서 표면형 /ㄹㄹ/의 실현 비율 81%로 높게 나타났고, /ㄴㄴ/
의 실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7%로 나타났다. 여성 화자의 ‘ㄷㄹ’ 연쇄 발음에서 /
ㄹㄹ/이 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남성의 81%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
나 여성 화자의 발음에서 /ㄴㄴ/의 실현율은 42%에 달했는데 남성 화자의 17%보다 
높게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과 ‘ㄷㄹ’ 연쇄 발음형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ㄷㄹ’ 연쇄 발음형 실현에 있어 10 · 20대 화
자 간 개인차가 현저히 존재한다. 10대 화자 중에 10.F1은 다른 제보자와 다르게 
‘ㄷㄹ’ 연쇄를 현저하게 /ㄴ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10.M4는 ‘ㄷㄹ’ 
연쇄를 거의 모두 /ㄹㄹ/로 발음하였다. 20대 화자에서도 20.F5는 유독 /ㄴㄴ/을 선
호하고 20.M1의 발음에서 /ㄴㄴ/을 보이지 않았다. 이 화자들의 발음 때문에 여성 
화자의 발음형에서 /ㄴㄴ/의 실현율이 남성보다 더 높고 /ㄹㄹ/이 더 낮게 실현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별과 발음형 사이에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 발음형이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화자
는 배제하였다. 이들 화자를 제외한 성별과 발음형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χ2=
6.511, df=1, p<0.05; Cramer’s v=0.097이다. 비록 통계 결과가 성별에 따라 ‘ㄷ
ㄹ’ 연쇄 발음형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왔지만, Cramer’s v 값이 상당히 작으
므로 성별과 발음형 간에 연관성이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0대, 20대 화자 각 10명(남녀 화자 각 5명씩)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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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에는 화자의 인원수가 적은 편이다. ‘ㄷㄹ’ 
연쇄 실현에 있어 성별이라는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제보자 수
를 늘려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단어와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 
  ‘ㄷㄹ’ 연쇄 단어에 대한 친숙도, 또는 ‘ㄷㄹ’ 연쇄에서 후행 ‘ㄹ’로 시작하는 외래
어에 대한 친숙도는 ‘ㄷㄹ’ 연쇄 발음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먼저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와 발음형 실현 양상의 관계를 보면,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가 1인지(익숙하지 않음), 5인지(익숙함)는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형을 결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10대 화자의 단어 친숙도에 따른 ‘ㄷ
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인데, 더 친숙한 단어를 일정한 발음형으로 발음한다든지, 
덜 친숙한 단어를 친숙한 단어와 달리 발음한다든지 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10.F1와 10.M3 화자 같은 경우 단어의 친숙도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단어를 각각 
/ㄴㄴ/ 혹은 /ㄹㄹ/로 발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 화자의 발화
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본고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도가 
‘ㄷㄹ’ 연쇄 단어 발음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6) 
36)  조사된 단어에 연령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ㄹㄹ/로 발음된 단어는 ‘아웃렛’이 있다. 이는 
최진희(2010)의 논의에 따라 ‘아웃렛’은 실생활에서 표기가 이미 ‘아울렛’으로 굳어져 대부분 화





1 2 3 4 5 1 2 3 4 5
발음형 개수 발음형 개수
10.F1
ㄴㄴ 8 3 5 2 11
10.M1
ㄴㄴ 0 1 0 0 3
ㄹㄹ 1 0 0 0 0 ㄹㄹ 5 6 3 1 11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2
ㄴㄴ 2 1 3 2 2
10.M2
ㄴㄴ 9 0 2 4 0
ㄹㄹ 1 2 2 7 8 ㄹㄹ 9 3 1 2 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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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자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이면 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
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다. 특히 10 · 20대 화자들이 표면형 /ㄴㄴ/
과 /ㄹㄹ/을 선택적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외래어의 친숙도가 그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것은 10대 화자의 외래어 친숙도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
의 발음 양상이다. 여기서는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와 발음형의 실현 사이에 상관관
계가 보이지 않는다. 가령 10.F1 화자는 외래어 친숙도와 상관없이 조사된 단어를 
모두 /ㄴㄴ/으로 발음하였고, 반대로 10.F5, 10.M1, 10.M4 화자는 모두 /ㄹㄹ/로 발
음하였다. 10.F4, 10.M2 화자의 발음형에서 /ㄴㄴ/과 /ㄹㄹ/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나온 편이지만, /ㄴㄴ/과 /ㄹㄹ/의 실현이 외래어에 대한 친숙도와는 상관이 없는 듯
하다. 20대 화자의 외래어 친숙도에 따른 발음 양상을 여기서 따로 제시하지는 않
겠지만, 20대 화자의 경우 또한 10대 화자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외래어에 대
한 친숙도는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0.F3
ㄴㄴ 0 1 3 6 0
10.M3
ㄴㄴ 2 0 0 0 2
ㄹㄹ 1 4 5 6 4 ㄹㄹ 11 3 2 1 9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4
ㄴㄴ 6 1 1 4 0
10.M4
ㄴㄴ 0 1 0 0 1
ㄹㄹ 8 6 1 3 0 ㄹㄹ 1 2 4 6 15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5
ㄴㄴ 0 1 1 2 4
10.M5
ㄴㄴ 2 2 2 5 2
ㄹㄹ 2 4 2 4 9 ㄹㄹ 3 2 5 6 1
기타 0 0 1 0 0 기타 0 0 0 0 0





1 2 3 4 5 1 2 3 4 5
발음형 개수 발음형 개수
10.F1
ㄴㄴ 1 0 1 1 9
10.M1
ㄴㄴ 0 0 0 0 0
ㄹㄹ 0 0 0 0 0 ㄹㄹ 1 0 0 1 1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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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인식
  고성연(2002:87-92)에서는 ‘ㄷㄹ’ 연쇄가 두 가지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원인을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화자 인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37) 이 논의에 따
르면 ‘ㄷㄹ’ 연쇄가 두 가지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자의 단어경계에 대한 인
식 유무에 따라 달라진 결과라고 한다. 예컨대, ‘디귿리을’의 경우38) /디글리을/은 
화자가 ‘디귿리을’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음운론적으로 투명한 표면형으로 발음한 
것이고, /디근니을/은 ‘단어+단어’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을 인식하면서 선행하는 단
어를 충실하게 발음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39)
37) 고성연(2002)에서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적성 이론 
(optimality theory)이란 종래에 규칙을 중시하고 그 규칙순의 적용에 따른 도출 과정에 주목하
던 관점을 바꿔, 제약에 의해 걸러지는 출력형에 관심을 두는 방법론이다(이기문 외 2000:206).
38) 논문에서 /디근니을/은 일종의 절충형이라고 보고 있다. 선행 음절 말음 ‘ㄷ’이 ‘ㄹ’로 변하면 
원래의 ‘디귿’은 표면형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공명도 동화’를 부분
적으로만 실현한 것이라 하였다.
39) 또한 이 논의에서 ‘ㄷㄹ’연쇄의 표면형인 /ㄴㄴ/과 /ㄹㄹ/의 선호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옷로비’와 같은 ‘고유어+외래어’로 구성된 혼종어는 그 구성상의 이유로 경계에 대
한 인식이 확연하여 표면형 /ㄴㄴ/이 우세한 것이고, ‘티긑리을’이나 ‘시옷리을’, ‘지읒리을’ 등은 
표면형 /ㄹㄹ/보다 /ㄴ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 밖에 ‘꽃 리본’과 같은 
구 구성에서 오로지 /ㄴㄴ/ 연쇄만 가능하고 /ㄹㄹ/은 허용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복합
어의 경우는 화자에 따라 형태적 경계의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구 구성은 모든 화자들에게 
10.F2
ㄴㄴ 0 0 0 1 2
10.M2
ㄴㄴ 0 1 0 3 0
ㄹㄹ 0 0 2 0 7 ㄹㄹ 0 1 1 6 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3
ㄴㄴ 0 0 0 2 1
10.M3
ㄴㄴ 1 0 0 0 0
ㄹㄹ 0 1 1 0 7 ㄹㄹ 2 0 0 0 9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4
ㄴㄴ 1 0 0 1 2
10.M4
ㄴㄴ 0 0 0 0 0
ㄹㄹ 0 1 3 1 3 ㄹㄹ 1 1 0 0 10
기타 0 0 0 0 0 기타 0 0 0 0 0
10.F5
ㄴㄴ 0 0 0 0 0
10.M5
ㄴㄴ 0 0 2 0 0
ㄹㄹ 0 1 1 0 9 ㄹㄹ 1 1 2 2 5
기타 0 0 0 0 1 기타 0 0 0 0 0
<표 30> 외래어 친숙도에 따른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 양상(10대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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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영(2016:309)에서도 ‘ㄷㄹ’ 연쇄가 두 가지로 실현되는 것을 형태론적인 조
건으로 설명하였다. 이 논의에서 ‘옷로비’의 발음은 /온노비/와 /올로비/로 나타나는
데, 둘 중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가진 이 단어에 대한 지식을 잘 설명해 주는 발음형
은 /온노비/라고 하였고, ‘옷+로비’의 구성을 가진 만큼 /온노비/가 더 올바른 언어 
직관을 반영한 발음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0 · 20대 화자들은 ‘ㄷㄹ’ 연쇄를 단어
이든 구 구성이든 모두 /ㄹㄹ/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성연(2002), 신지영
(2016)의 주장에 따르면 화자가 형태소 혹은 단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해서 발음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0 · 20대 화자들이 구 구성임에도 /ㄹㄹ/로 많이 
발음하는 것을, 10 · 20대 화자들이 구에 있는 구성 요소 간의 경계를 아예 인식하
지 못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령 ‘줄곧 리드하다’와 같은 경우 화자가 
이를 한 단어로 인식할 확률이 높지 않다. 단어와 단어 간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으
면서도 ‘리드하다’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줄골리드하다/로 발음하게 된다. 
  요컨대 화자가 형태소 혹은 단어 경계를 인식하면 /ㄴㄴ/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
ㄹㄹ/로 발음한다는 견해는 본고의 조사결과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2 음운론적 · 음성학적 동기
발음조사를 통해 ‘ㄷㄹ’ 연쇄가 크게 /ㄴㄴ/과 /ㄹㄹ/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ㄷㄹ’ 연쇄에서 어떠한 음운론적 혹은 음성학적인 동기로 인해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에는 “음절 초성에 ‘ㄹ’이 오면 선행 음절 종성에 ‘ㄹ’ 이외
의 자음이 올 수 없다.”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고, ‘ㄷㄹ’ 연쇄는 이를 위반하고 있으
므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음절 배열 제약
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
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김차균(1981), 오정란
(1995), 김태경(2005), 이진호(2005, 2014), 구현옥(2010) 등 논의에서는 선행 음
경계가 확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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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종성과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강도) 위계로 설명하였다.
이진호(2005:74, 2014:146)에 따르면 언어 보편적으로 볼 때 음절 초성에는 강
자음(공명도가 낮은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음절 종성에는 약자음(공명도가 
높은 자음)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성은 음절과 음절
이 연결될 때에도 확대되어 적용됨으로써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은 후행 음
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더 크면 안 된다.”와 같은 음절 배열 
제약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ㄷㄹ’ 연쇄는 역시 위와 같은 음절 배열 제약을 위반하고 있어 ‘ㄷ’과 ‘ㄹ’의 자음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정란(1995:153)에서 단어 ‘디귿리을’의 표면형이 오
직 /디근니을/만 있다고 주장하고 ‘ㄷㄹ’ 연쇄 자음 강도의 조정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40)  
40) 오정란(1995:143)에서는 한국어의 자음 강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41) ‘강도낮추기’는 음절 말음의 강도 낮추기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음
절말음이 음절두음보다 강도가 강하면서, 음절두음이 [공명성] 음운인 경우에는 강도낮추기를 
적용하라. 강도낮추기는 후행음의 [공명성]자질의 공유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강도체계는 동격
까지 허용된다.
    ‘강도높이기’는 음절 두음의 강도 높이기를 의미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음절두음이 
음절말음에 비해 강도가 낮으면서 [설측성] 음운인 경우에는 음절두음의 강도높이기를 적용하
라. 강도높이기는 [설측성]의 탈락으로 이루어진다.
(4) ‘ㄷㄹ’ 연쇄 강조 조정과정 (예: 디귿리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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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음절 배열 제약(Syllable Contact Law)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운 현상을 설명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
고 한다(Parker 2011:1170). 그러나 이를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을까 한다. 음절 배열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데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
우가 있는데,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예가 바로 ‘ㄹ’과 ‘ㄴ’이 연결될 때 나타
나는 ‘순행적 유음화’이다. 즉, 선행 음절 종성에 있는 ‘ㄹ’은 후행 음절 초성에 오는 
‘ㄴ’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ㄹ’ 뒤에 오는 ‘ㄴ’은 ‘ㄹ’로 변한 것이
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Leti, Toba Batak, Borrana Oromo, Akan 등 기타 언어에서
도 찾을 수 있다(Seo 2011:1259, Parker 2011:1171). 
이처럼 공명도 위계를 바탕으로 짜인 ‘음절 배열 제약’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
고,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동기로 볼 때 한계점이 존재한다. 김현(2011:139)에서도 
‘공명도 제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공명도는 소리의 
상대적 크기라는 속성상 분명한 음성학적 척도를 지니고 있지 못하며, 분절음 연쇄
에 대한 공명도 제약은 귀납적 추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음운 현상의 동기로 여
기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선 · 후
행하는 음절 종성과 초성이 공명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ㄷㄹ’ 연쇄 그 자
체가 정상적으로 발음되기 어려운 음연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어에서 파열음이 음절 종성에 위치하게 되면 더 이상 외파되지 않고 불파음
으로 실현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ㄷㄹ’ 연쇄에서 선행 음절 종성 ‘ㄷ’이 
음성적으로는 불파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자음 체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유음
인 ‘ㄹ’은 분포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음으로 실현되는데 종성과 ‘ㄹ’ 뒤 초성
에서는 설측음으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초성에서는 탄설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ㄹ’의 변이음 실현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이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에서 불파음인 ‘ㄷ’ 뒤에 오는 ‘ㄹ’의 성격은 어떠한가. ‘ㄷㄹ’ 
연쇄와 같은 파열음-유음 연쇄는 그 자체가 표면에 실현될 수 없는 자음 연쇄이다. 
김현(2011:148)의 논의에 따르면 이처럼 실현을 확인할 수 없는 연쇄에서 기저의 
‘ㄹ’이 설측음인지 탄설음인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ㄹ’이 ‘ㄹ’에 후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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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음이나 휴지에 선행하지 않으므로 설측음이 아니라 탄설음으로 여긴다고 하였
다. 본고에서도 상술한 한국어 ‘ㄹ’의 변이음 분포 양상을 고려하여 이 견해에 따라 
‘ㄷㄹ’ 연쇄에서 후행 음절 초성 ‘ㄹ’은 탄설음으로 보고자 한다. ‘ㄷㄹ’ 연쇄는 음소
적으로 파열음-유음의 연쇄이지만 음성적으로는 불파음-탄설음인 것으로 간주한
다.
‘불파음-탄설음’은 정상적인 발화속도로 거의 발음 불가능한 연쇄이다. 그 원인은 
불파음과 탄설음의 조음적인 특성에 찾을 수 있다. 탄설음은 많은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류가 구강이 열린 상태에서 흘러나가는 동안 아주 짧은 순간에 혀끝을 
치조에 댔다가 떼는 식으로 발음된다. 혀끝과 치조의 접촉으로 인해 지속 흐르는 기
류가 살짝 막혔다가 개방되는 특징을 가진다(조남민 2014:438, 김현 2011:148, La
defoged &Johoson 2014(张维佳 외 역 2018:183)). 그러나 비록 탄설음이 발음될 
때 기류가 구강에서 폐쇄되기는 하지만, 장애음만큼 폐쇄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 
탄설음이 조음될 때 조음체와 조음 위치가 접촉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 약 20ms밖
에 안 된다고 한다(朱晓农 2010:168). 기류가 구강에서 산출되는 과정에 막힌다는 
점에 탄설음이 어느 정도 파열음과 유사하지만, 방해를 받는 정도는 아주 약해 지속
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불파음은 조음체와 조음점이 접촉하는 순간 구강 폐쇄가 이루어진다. 구강 폐쇄가 
형성되는 것은 구강에서 기류가 나오지 않고 차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파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후행 탄설음이 가지고 있는 조음적인 특징과 상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탄설음은 기류가 구강에서 흐르고 있을 때 조음 동작이 일어나고 
발음되는 자음이다. 탄설음을 발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는 바로 흐
르는 기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음절 종성에 오는 불파음이 발음될 때 구
강이 순간 닫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후행 탄설음을 조음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서승완 2019:83-84). 
또한 설령 종성 불파음을 발음하다가 ‘ㄹ’을 발음하기 위해 닫혀 있는 구강을 재
빨리 열어서 기류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와 동시에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동작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 발음에 있어 화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그림 5> 참조). 따라서 일부러 의식하면서 발음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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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순식간에 많은 조음 동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발화에서 ‘ㄷㄹ’과 같은 불파음-탄설음의 연쇄는 거의 발음할 수 없고 조
음 상 조정이 필요하여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4.3 표면형 도출과정
발음될 수 없는 자음 연쇄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되기 마련인데, 결과적
으로 한국어에서 표면에 허용되지 않은 ‘ㄷㄹ’ 연쇄는 아래와 같이 크게 /ㄴㄴ/ 혹은 
/ㄹㄹ/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ㄷㄹ’ 연
쇄 기저형에서 이 두 가지 표면형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해
야 할 것인가.
기존 연구에서 ‘ㄷㄹ’ 연쇄 기저에서 표면형까지의 도출은 앞의 선행 연구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중간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논의하고자 한다. 
‘ㄷㄹ’ 연쇄는 /ㄴㄴ/과 /ㄹ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2ㄱ).① 그리고 (2ㄴ).①와 같
은 주장, 즉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오직 /ㄴㄴ/ 하나밖에 없다는 견해가 이제는 정
(2) ㄱ. ㄷㄹ → ㄷㄴ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ㄴ. ㄷㄹ → ㄴㄹ → ① ㄴㄴ ② ㄴㄴ/ㄹㄹ
<그림 5> 불파음 ‘ㄷ’과 탄설음 ‘ㄹ’의 조음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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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분석이라고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는 해석은 (2ㄱ).②와 (2ㄴ).②가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
고 이 밖에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ㄱ).②와 같은 주장은 ‘ㄷㄹ’ 연쇄의 표면형 /ㄴㄴ/이 나오는 과정은 (2ㄱ).①의 
주장과 같다. 즉 ‘ㄷㄹ’ 연쇄 기저에 ‘ㄹ’의 비음화를 적용하고 난 뒤에 장애음의 비
음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ㄹㄹ/이 출현한 것은 /ㄴㄴ/에 대해 반작용 혹은 유
추라는 설명은 제2장에서 서술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무리가 있
지 않았나 싶다. 
본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 · 20대 화자들의 ‘ㄷㄹ’ 연쇄 발음형에서 표면형 /ㄹ
ㄹ/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10 · 20대 화자의 발음형에 /ㄹㄹ/이 많이 
나타난 결과 모두 /ㄴㄴ/에 대한 반작용 혹은 유추로 설명하면 상당히 큰 부담을 가
진다. 이진호(2008:205), 권순미(2007:39) 등 논의에서 ‘ㄴㄴ’ 연쇄를 /ㄹㄹ/로 발
음한 경우(손녀 /솔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는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은 중부방언이 아닌 방언에서 나타난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선정한 10
· 20대 제보자는 모두 서울, 경기 출신인 중부방언을 구사하는 화자인데, 그들이 모
두 먼저 ‘ㄷㄹ’ 연쇄의 발음형이 /ㄴㄴ/인 것으로 생각한 뒤에 /ㄹㄹ/로 발음한 것으
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2ㄱ).②의 논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2ㄴ).②와 같은 주장이 상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즉, ‘ㄷㄹ’ 연쇄 기저에서 일
차적으로 ‘공명음 앞 장애음의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중간형 ‘ㄴㄹ’이 되었다가, 다
시 ‘ㄹ’의 비음화 혹은 역행적 유음화의 규칙을 적용받아 표면형 /ㄴㄴ/이나 /ㄹㄹ/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신승용(2013:15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명음인 ‘ㄹ’ 앞에 
오는 장애음이 반드시 비음으로 변해야 하는 음성학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 김차균(1998:85-86)에서 북한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북한어에 대한 문법 기
술이 ‘ㄹ’ 앞에 장애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5
ㄷ)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와 같이 ‘ㅂ, ㄱ’은 뒤에 오는 소리가 ‘ㄹ’인데도 ‘ㅂ’이 
‘ㅁ’으로 ‘ㄱ’은 ‘ㅇ’으로 변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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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ㄱ. 향명성 자음42) 앞에서 ‘ㄱ’, ‘ㄷ’, ‘ㅂ’은 각각 /ㅇ/, /ㄴ/, /ㅁ/으로 변한다.
      ㄴ. 생산력 /생산력/, /*생산녁/, /*생살력/
신리 /신리/, /*신니/, /*실리/
ㄷ. 법령 /범령/, /*범녕/
속력 /송력/, /*송녁/
  그러나 실제 발음이 문법 기술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북한에서 실제로 
이처럼 발음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진철 외(1996:108)는 북한어에서 
받침 ‘ㄱ, ㅂ’가 뒤에 오는 ‘ㄹ’에 의하여 ‘ㅇ,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에 뒤에 
온 ‘ㄹ’이 그대로 발음되는지 아니면 ‘ㄴ’으로 발음되는지에 대해 살핀 적이 있다. 여
기서는 ‘법령’은 정상적으로 /범녕/으로 발음되었다고 주장하여 ‘ㅂㄹ’ 연쇄를 가지는 
단어 ‘법랑, 법률, 합류, 답례’는 각각 /법낭/, /범뉼/, /함뉴/, /담녜/로 발음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실제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북한어 장애음과 ‘ㄹ’ 연쇄를 분석하였
기 때문에 보다 실제 발음 양상에 가까운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북한
어에 대한 문법 기술이 실제 발음 양상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장애
음이 ‘ㄹ’ 앞에 오면 비음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로 보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밖에 비록 본고의 발음조사에서는 많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ㄷㄹ’ 연쇄를 /ㄴ
ㄹ/로도 많이 발음한 것은 선행 연구 검토에서 이미 확인하였다.43) 이를 ‘ㄷㄹ’ 연
쇄의 중간형이 ‘ㄴㄹ’이 되어야 한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ㄴㄹ/이 나오는 것은 /ㄴㄴ/으로 발음하려고 계획하다가 뒤 음
절의 초성인 ‘ㄹ’이 의식하면서 발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팥라떼’를 보고 /판나떼/로 발음하려고 했으나 ‘팥’을 /판/으로 발음한 뒤에 초성 
‘ㄹ’을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판라떼/로 발음한다. 특히, 대부분의 발음조사에서 사
용하는 방법은 화자가 지면에 있는 단어 혹은 문장을 보고 읽는 방식인데, 그렇기에 
42) 향명성 자음은 공명 자음과 같은 개념이다.
43)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조사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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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더욱 표기에 의식할 수밖에 없다.44) 자연발화에서 ‘ㄷㄹ’ 연쇄가 /ㄴㄹ/로 많
이 발음되는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만약에 화자가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ㄷ’을 ‘ㄴ’
으로 발음하지 않고 처음부터 ‘ㄹ’로 발음할 것이다. 따라서 표면형에 보이는 /ㄴㄹ/
은 /ㄹㄹ/로 발음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ㄹㄹ/이 나오는 것 
또한 표면형 /ㄴㄹ/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ㄷㄹ’ 연쇄에서 표면형 /ㄹㄹ/이 도출
되는 과정이 반드시 중간형인 ‘ㄴㄹ’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ㄷㄹ’ 연쇄 기저에서 표면형까지 도출되는 방법
은 모두 조금씩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 도출과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타당한 것인가. 
앞의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에 대한 발음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ㄷㄹ’ 
연쇄는 거의 ‘ㄴㄹ’ 연쇄와 같게 행동한다. 다시 말해, 한 화자나 한 세대의 발음형
에서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가 비슷하게 실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4.2에서 논의하였듯이 본고에서는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성학
적인 동기는 ‘ㄷ’이 음절 종성에 불파음으로 실현되어 후행 ‘ㄹ’을 발음할 때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음 ‘ㄴ’은 음절 종성에 위치할 
때 역시 구강 폐쇄가 형성된다. 하지만 ‘ㄴ’이 발음될 때에는 비강 통로에서 기류를 
내보내기 때문에 구강과 비강에서 모두 기류를 막는 장애음인 ‘ㄷ’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 서승완(2019:84)에서 밝혔듯이 비음과 ‘ㄹ’의 연쇄를 발음할 때에는 구
강의 폐쇄 지점의 개방과 동시에 구강 내에 기류가 생성되므로 비음 뒤에 탄설음의 
조음이 불편하지만 불파 장애음 뒤만큼 탄설음이 기피된다고 할 수 없다.45) 어찌 
44) Jongho Jun(2000:193-206)의 논의에서 ‘ㄱㄹ’연쇄를 /ㅇㄹ/으로 발음한 경우에도(예: 대학로 
/대항로/) 있다고 밝히면서 공시적으로 ‘장애음+ㄹ’연쇄에서 ‘ㄹ’의 비음화가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ㅇㄹ/으로 발음한 것도 역시 /ㅇㄴ/으로 발음하려고 계획하다가 /
ㄹ/을 의식하면서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ㅇㄹ/형이 반드시 ‘ㄱㄹ’ 연쇄 
도출과정의 중간형으로 볼 필요가 없다.
45) 강재연(2016), 조다영(2018) 등 논의에서 요즘 젊은 화자들이(10대, 20대 화자) ‘ㄴㄹ, ㅁㄹ, 
ㅇㄹ’과 같은 ‘비음-유음’ 연쇄를 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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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든 간에 ‘ㄷㄹ’ 연쇄에서든 ‘ㄴㄹ’ 연쇄에서든 발음될 때 모두 구강에서 기류 폐쇄
가 먼저 형성되므로 후행 ‘ㄹ’이 발음되기 어려워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다. 이는 곧 ‘ㄷㄹ’ 연쇄와 ‘ㄴ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데에 있어 같은 
음성학적인 동기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ㄴㄹ’ 연쇄에는 ‘ㄹ’의 비음화 혹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
되어 두 개의 표면형이 얻어지게 되는데, ‘ㄴㄹ’ 연쇄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
가 같고 표면형 실현 양상도 같은 ‘ㄷㄹ’ 연쇄는 ‘ㄴㄹ’ 연쇄와 같은 규칙의 적용으
로 표면형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가(<그림 6> 참조). 
‘ㄷㄹ’ 연쇄에 ‘ㄴㄹ’ 연쇄와 같은 음운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먼저 후행 자음
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ㄹ’의 비음화를 적용한 것이 있다. 그러나 ‘ㄴㄹ’ 연쇄와 달
리 ‘ㄷㄹ’ 연쇄에서는 ‘ㄹ’의 비음화가 적용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비음 앞 장애음의 
비음화를 겪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있는 (2ㄱ).①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ㄷㄹ’ 연
쇄에서 ‘ㄹ’의 비음화가 적용한 다음에 비음 앞 장애음 비음화가 다시 적용되어 /ㄴ
ㄴ/이 도출되는 것이다.
‘ㄴㄹ’ 연쇄에서는 역행적 유음화도 적용될 수 있는데 ‘ㄷㄹ’ 연쇄에 있어서는 문
제가 된다. 그것은 바로 ‘ㄷㄹ’ 연쇄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다. 기존연구는 한국어에서 ‘ㄹ’ 앞에 치조 비음인 ‘ㄴ’이 올 때 선행하는 ‘ㄴ’이 ‘ㄹ’
으로 변하는 ‘역행적 유음화’라는 규칙에 대해 많이 언급해 왔는데, ‘역행적 유음화’
의 적용환경은 단지 ‘ㄴㄹ’ 연쇄에만 국한되고 있다.
                ‘ㄹ’의 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ㄷㄹ’ → /ㄷㄴ/ → /ㄴㄴ/
  역행적 유음화?    ↓
               /ㄹㄹ/ 
<그림 6> ‘ㄷㄹ’ 연쇄의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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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ㄴ → ㄹ /     ㄹ (역행적 유음화 ①)
그러나 ‘ㄹ’과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해 있는 치조 장애음인 ‘ㄷ’도 ‘ㄹ’ 앞에서 바로 
‘ㄹ’로 실현될 수 있다.46) 이는 곧 ‘ㄷㄹ’ 연쇄에서도 ‘ㄴㄹ’ 연쇄와 같이 역행적 유
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ㄷㄹ’ 연쇄가 /ㄹㄹ/로 된 것은 
공시적으로 일종의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확대로 설명할 수 없는가.
(7) ㄴ → ㄹ /     ㄹ (역행적 유음화 ①)
    ㄷ → ㄹ /     ㄹ (역행적 유음화 ②)
‘ㄴㄹ’ 연쇄든 ‘ㄷㄹ’ 연쇄든 ‘ㄹ’을 유지해서 발음하려면 ‘ㄴ’ 혹은 ‘ㄷ’을 ‘ㄹ’로 변
화시킬 수밖에 없다. 치조음인 ‘ㄴ’과 ‘ㄷ’은 다른 조음 위치에 속해 있는 비음이나 
장애음과 달리 ‘ㄹ’과 같은 조음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 두 자음이 ‘ㄹ’ 앞에 오면 
조음 방법만 바뀌어서 모두 동일 조음 위치인 ‘ㄹ’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
서는 ‘ㄷㄹ’ 연쇄에서 ‘ㄷ’이 ‘ㄹ’로 되는 것과 ‘ㄴㄹ’ 연쇄에서 ‘ㄴ’이 ‘ㄹ’로 되는 것
은 모두 ‘역행적 유음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공시
적으로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은 ‘ㄴㄹ’ 연쇄일 뿐만 아니라 ‘ㄷㄹ’ 연쇄까지 확
대된 것으로 여긴다. 
기존 연구에서 ‘ㄷ’이 ‘ㄹ’로 된 현상이 역행적 유음화로 본 논의가 없지 않다. Ch
o(2016:12-13)에서 한국어 조음 방법 동화 현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귿리을’은 /
디글리을/로 발음한 것은 “‘ㄷ’-유음화(/t/-lateralization)”로 보았다. 또한 ‘ㄷ’-유음
46) 비록 음운환경이 다르지만, 음소 ‘ㄷ’은 ‘ㄹ’로 변하는 현상은 그다지 드문 현상은 아니라는 것
이다. 유창돈(1959:26-32)에서 ‘ㄷ’이 ‘ㄹ’로 변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한 바
가 있다. 여기서 서술한 내용은 크게 (1) ㄷ變格: 걷어>걸어(步); (2) 르變格用言: 닫다>닫으
다>다드다>다르다(異); (3) 語尾: 補助語幹/더/나 어미 /도/, /다/ 等이 各其 /러, 로, 라/로 轉成
하는 것; (4) 意義部 內部: 모단>모란(牡丹); (5) 漢字의 終聲: 한자음에서 입성 ‘ㄷ’이 모두 
‘ㄹ’로 변한 것.
(8) 역행적 유음화 (본고의 주장)
ㄷ,ㄴ → ㄹ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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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ㄴ’-유음화와 비교할 때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ㄴ’-유음화는 
‘ㄴㄹ’ 연쇄와 ‘ㄹㄴ’ 연쇄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양방향(bidirectional)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ㄷ’-유음화는 오로지 ‘ㄷㄹ’ 연쇄에서만 일어나고 ‘ㄹㄷ’ 연
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고 하였다. 즉, ‘ㄷ’-유음화는 역행적인 환경일 때에만 일어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ㄷㄹ’ 연쇄의 예로 든 단어는 ‘디귿리을’ 하나인 
뿐이고 이의 발음형이 오로지 /디글리을/ 하나만 인정하며 또한 이를 가지고 음운론
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한다.
‘ㄷㄹ’ 연쇄에서 보이는 ‘ㄷ’이 ‘ㄹ’로 변하는 현상은 일종의 역행적 유음화 적용환
경의 확대로 보는 것은 본고에서 주장한 바이다. 그렇다면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
경이 왜 ‘ㄷㄹ’ 연쇄까지 확대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크
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공시적으로 ‘ㄴㄹ’ 연쇄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젊은 층 화자의 발화에서 생
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47) 국립국어원(2012:276)의 조사결과를 
보면 1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가 포함된 단어를 다른 연령대 화자(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보다 표면형 /ㄹ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48) 또한 국립국
어원(2016:141-144)에 따르면 10 · 2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의 표준 발음이 /ㄴ
ㄴ/인 단어를 /ㄹㄹ/로 발음한 비율은 30대~60대 화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
다.49) 그만큼 오늘날 10 · 20대 젊은 화자들이 중장년 화자보다 ‘ㄴㄹ’ 연쇄에서 역
47) 공시적으로 역행적 유음화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동석(2005)에서 역행
적 유음화 규칙은 현재 시점에서 거의 소멸된 규칙이고 공시적으로는 ‘ㄹ’의 비음화 규칙만 생산
성이 있는 규칙이라고 하였다. 또한 권순미(2007)에서 경북방언에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이 공
식전인 규칙이 아니고 ‘ㄹ’의 비음화 규칙이 공시적으로 활발하게 실현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발음 조사 보고서나(국립국어원 2012, 2016) 논문에서 제시한 조사결과(이
하영 2016, 고도연 · 엄홍준 2017)를 통해 역행적 유음화가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역행적 유음화 규칙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말할 수 없
다고 본다. 
48) 국립국어원(2012)에서 ‘ㄴㄹ’연쇄가 화자의 연령대별로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20
대와 30대 화자, 40대와 50대 화자의 발음 양상을 묶어서 서술하였다. 따라서 20대에서 50대 
화자까지 각 연령대 화자의 발음 양상에서 /ㄹㄹ/의 실현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49) ‘상견례’를 /상결례/로 발음한 10대, 20대 화자의 비율은 각각 42.9%, 28.4%이고, 30대부터 
60대까지는 각각 15.8%, 8.4%, 8.4%, 6.7%이다.
    ‘공권력’을 /공꿜력/으로 발음한 10대, 20대 화자의 비율은 각각 27.3%, 20.2%이고 30대부터 
60대까지는 각각 11.1%, 10.7%, 12.7%, 1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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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유음화를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ㄴㄹ’ 연쇄에서 보이는 10 · 20대 화자들
이 이러한 발음 경향이 ‘ㄷㄹ’ 연쇄까지 적용되고 ‘ㄷㄹ’ 연쇄에서도 역행적 유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앞에서 살펴봤듯이 10 · 20대 화자들이 ‘ㄴㄹ’ 연쇄와 ‘ㄷㄹ’ 연쇄에서 모두 
후행 요소는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일 때 /ㄹㄹ/로 발음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곧 10 · 20대 화자들이 외래어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ㄷㄹ’ 연쇄에서 초성인 ‘ㄹ’을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선행 음절 종성 
‘ㄷ’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ㄷㄹ’ 
연쇄 단어나 구 구성에서 후행 요소는 ‘ㄹ’로 시작하는 외래어인 경우가 절대다수인
데 이러한 특징은 마침 상술한 10 · 20대 화자가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는 습관
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역행적 유음화가 ‘ㄷㄹ’ 연쇄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10 · 20대 화자들의 발음습관 및 ‘ㄷㄹ’ 연쇄 단어나 구의 특성은 모두 역
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ㄷㄹ’ 연쇄까지 확대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ㄷㄹ’ 연쇄는 ‘ㄴㄹ’ 연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음운 규칙인 ‘ㄹ’의 
비음화 혹은 역행적 유음화를 적용하여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ㄹ’의 비음화 규칙
은 ‘ㄹ’이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올 때 ‘ㄴ’으로 변하는 것이고, 역행적 유음화는 
치조음 ‘ㄷ’과 ‘ㄴ’이 ‘ㄹ’ 앞에 나타날 때 ‘ㄹ’로 변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50) 이 
두 가지 음운 규칙의 공시적인 기술은 아래와 같다. 
50) 서보월(1995:6)에서 [+grave](ㄱ, ㅇ, ㅁ, ㅂ 등)일 때에 ‘ㄹ’이 ‘ㄴ’으로 실현되고 [-grave]
(ㄴ, ㄷ, ㄹ 등)일 경우에는 ‘ㄹ’이 유지되어 /ㄹㄹ/로 되는 가설이 제안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가설을 부정하였다.
ㄱ. ‘ㄷㄹ’ 연쇄에서(몇 리) ‘ㄷ’이 뒤에 오는 ‘ㄹ’은 ‘ㄴ’으로 변하고 ‘ㄹ’로 실현되
지 않는다는 점. 
ㄴ. 일반적으로 [+grave]인 말자음 뒤에서만 ‘ㄹ’이 ‘ㄴ’으로 되는 현상이 일어날 
필연적인 동기(음성적/비음성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ㄷ. ‘ㄴㄹ’ 연쇄는 특수한 연쇄로 한국어의 다른 연쇄 제약에 지배된다는 점.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하였듯이 ‘ㄷㄹ’ 연쇄에서 ‘ㄷ’이 ‘ㄹ’로 실현된다. 따라서 ㄱ.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점 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반드시 [+grave]인 종성 
뒤에서만 ‘ㄹ’이 ‘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ㄹ’이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선행 음절 종성에 [-grave]인 자음의 뒤에 ‘ㄹ’이 오면 이들 자음이(‘ㄹ’ 
제외) ‘ㄹ’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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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두 가지 음운 규칙이 공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ㄴㄹ’ 혹은 ‘ㄷㄹ’ 
연쇄에서 어떠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9) ㄱ. ‘ㄹ’의 비음화
ㄹ → ㄴ / ㄹ 이외 자음        
ㄴ. 역행적 유음화
ㄷ,ㄴ → ㄹ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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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ㄷㄹ’ 연쇄의 발음을 조사하여 발음 양상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를 바탕
으로 ‘ㄷㄹ’ 연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한 내
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본고의 부족한 점과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설
명하는 것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ㄷㄹ’ 연쇄 표면형 실현 양상에 대한 발음 조사가 충분하지 않
았고, 또한 ‘ㄷㄹ’ 연쇄의 표면형이 연구자 본인의 직관에 의하여 판단되어 음운론적
인 분석까지 달라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ㄷㄹ’ 연쇄 어형의 발음 양상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ㄷㄹ’ 
연쇄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고에서 ‘ㄷㄹ’ 연쇄에 대해 살피고자 한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결과적으로 볼 때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들이 모두 /ㄴㄴ/ 혹은 /ㄹㄹ/ 두 가지 
표면형으로 발음되었다. 또한 여러 조건에 따라 표면형이 실현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핀 결과, 표면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 중에, 
언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화자의 연령이 있고,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어종 및 음운
론적 환경이 있다.
비록 개별 조사대상이나 제보자에 따라 ‘ㄷㄹ’ 연쇄의 실현 양상이 다르지만, 전체
적으로 봤을 때 10 · 20대 화자가 30 · 40대 화자보다 ‘ㄷㄹ’ 연쇄를 /ㄹㄹ/로 발음하
① ‘ㄷㄹ’ 연쇄가 포함된 어형이 모두 표면형 /ㄴㄴ/ 혹은 /ㄹㄹ/로 선택적으
로 실현되는가.
② 만약 두 가지 표면형이 선택적으로 실현된다면, 표면형의 선택에 있어 영
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가.
③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론적 · 음성학적 동기는 무엇인
가.
④ ‘ㄷㄹ’ 연쇄의 기저형에서 표면형들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타당한 기술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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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아주 높았다. 10 · 20대 화자가 발음한 ‘ㄷㄹ’ 연쇄에서 /ㄹㄹ/이 69%를 
차지했고, /ㄴㄴ/은 2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30 · 40대 화자는 ‘ㄷㄹ’ 
연쇄 발음형에서 /ㄹㄹ/은 10%로 적게 나왔고, /ㄴㄴ/이 89%로 높게 실현되었다.
또한 10 · 20대 화자들이 발음한 ‘ㄷㄹ’ 연쇄 단어의 발음형에서, 후행 요소가 한
자어보다 외래어일 때 /ㄹㄹ/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후행 형태소가 한자어일 
경우, 초성 ‘ㄹ’ 뒤에 활음 ‘j’가 있을 때 /ㄴㄴ/으로 더 많이 발음되고, 활음 ‘j’가 없
을 때 상대적으로 /ㄹㄹ/로 많이 발음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화자의 연령, 후행 
요소의 어종 및 ‘ㄷㄹ’ 연쇄가 속하는 음운론적 환경은 표면형 선택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 ‘ㄷㄹ’ 연쇄의 음절수 및 음절내의 위치나 단어에 대한 화자의 친숙
도 그리고 형태론적 경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들이 발음형의 실현과 필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고에
서는 ‘ㄷㄹ’ 연쇄가 음소적으로는 ‘파열음-유음’의 연쇄이지만, 음성적으로는 ‘불파
음-탄설음’의 연쇄라고 보고 있다. 탄설음을 발음할 때 선행하는 기류가 있어야 하
는데, 앞에 오는 불파음이 발음될 때 기류가 막히게 되므로 결국은 탄설음의 ‘ㄹ’이 
발음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ㄷㄹ’ 연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발음될 수 없는 ‘ㄷㄹ’ 연쇄는 최종적으로 /ㄹㄹ/ 혹은 /ㄴㄴ/으로, 발음이 가능한 
자음 연쇄로 변하는데, 본고에서는 ‘ㄷㄹ’ 연쇄에서 /ㄴㄴ/과 /ㄹㄹ/이 도출되는 과정
에 대한 타당한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ㄷㄹ’ 연쇄가 /ㄴㄴ/으로 도출되
는 것은 일차적으로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중간형인 ‘ㄷㄴ’을 거쳤다가 다시 장
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았고, ‘ㄷㄹ’ 연쇄가 /ㄹㄹ/로 도출되는 것은 역행
적 유음화가 적용된 결과로 보았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역행적 유음화가 ‘ㄴㄹ’ 연
쇄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ㄷㄹ’ 연쇄는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아니다. 이 문
제에 대해서 본고는 ‘ㄷㄹ’ 연쇄에서도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현
재로서 역행적 유음화의 적용환경이 ‘ㄷㄹ’ 연쇄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역행적 유음화가 ‘ㄷㄹ’ 연쇄까지 확대 적용된 이유는 첫째, 최근에 10 · 20
대 화자의 발화에서 역행적 유음화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ㄷㄹ’ 연쇄까지 적용되어 역행적 유음화도 자연스럽게 ‘ㄷㄹ’ 연쇄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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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것이다. 둘째, 10 · 20대 화자들은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ㄷㄹ’ 연쇄 어형에서 마침 후행하는 초성 ‘ㄹ’인 단어가 외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후행하는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면 선행 ‘ㄷ’을 ‘ㄹ’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처럼 ‘ㄷㄹ’ 연쇄 어형의 특성이 젊은 층 화자의 발음 습관과 맞아떨어진 것도 역
행적 유음화가 ‘ㄷㄹ’ 연쇄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본고
는 현대 한국어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역시 부족함이 많이 존재한다. ‘ㄷㄹ’ 연쇄 발
음을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발음은 중부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화
자의 발음을 대표할 수 없다. 또한 제보자에게 문장을 읽히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는
데 이렇게 수집해 온 음성 자료는 자연발화로 보기 어렵다. 향후 더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자연발화 상태에서 ‘ㄷ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확인하여 분석한다면 더 좋
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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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조사에서 사용한 문장 
( ‘    ’ 로 표시된 것은 ‘ㄷㄹ’ 연쇄 어형이고,  ‘    ’ 로 표시된 것은 ‘ㄴㄹ’ 연쇄 어형임.)
1. 설날 연휴 동안 지방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2. 백화점에서 자켓류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3. 원피스의 안감이 겉레이스보다 살짝 짧다.
4. 소영이는 평소에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다.
5. 사람의 눈을 그릴 때 아랫라인이 아주 중요하다.
6. 서울 서대문구 연희맛로에 냉면맛집 하나가 있다.
7. 아기용품 가게에 다양한 유아 덧신류가 있다.
8. “김다라”의 이름에는 디귿리을 두 자음이 들어 있다.
9. 수빈이는 학교에서 꽃리스를 만들어 봤다.
10.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로봇을 더 좋아한다.
11. 요즘 야구표를 티켓링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12. 광호는 어제 경기도 연천군 삼곶리에 갔다.
13. 준영이는 어제 저녁에 당근라페를 먹었다. 
14. 금강산에는 300여 종의 버섯류가 분포되어 있다.
15. 아이들은 성장할 때 야채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
16. 롯데아웃렛은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위치한다.
17. 최근에 남성용 스킨로션도 많이 나왔다.
18. 서인이는 집에서 버섯라면을 끓여 먹었다.
19. 요즘 지하철은 대부분 여섯 량으로 되어 있다.
20.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즐겨 먹는다.
21. 콜라 한 병은 몇 리터 정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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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정이는 일본에서 벚꽃라떼를 먹어 봤다.
23. 회사의 리더는 회사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24. 경기도에서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하였다.
25. 어제 마트에서 휴지 여섯 롤을 무료로 받았다.
26. 라떼는 뜨거운 우유를 곁들인 커피 중의 하나이다.
27. 이번 농구경기 중에서 3점 슛률이 아주 높았다.
28. 무한 리필집에서 고기를 마음껏 리필할 수 있다.
29. 준영이는 한자 노끈 리를 쓸 줄 안다고 한다.
30. 이 탑은 옛 러시아 공사관의 흔적이다.
31. 복싱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첫 라운드에서 이겼다.
32. 현준이는 지난주에 충청북도 동안리에 갔다. 
33.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뒷라이닝을 교체할 수 있다.
34. 조선시대의 수도는 도성 밖 몇 리까지를 범위로 정했을까?
35. 요즘 치킨집에서는 다양한 치킨류가 판매되고 있다.
36. 유빈이는 어제 카페에서 팥라떼를 시켜 먹었다.
37. 우리 동네에 옷리폼 잘하는 데가 있다.
38.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
39. “김성란”의 이름에는 시옷리을 두 자모가 들어 있다.
40. 공장에서 만드는 엿류로는 물엿, 맥아엿 등이 있다.
41. 최근 눈 레이저 수술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42. 수영이가 인터넷에서 꽃립스틱 하나를 샀다.
43. 대형마트에 다양한 초콜릿류가 진열되어 있다.
44.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45. 보람이가 신촌에서 숯로스팅 커피를 판다고 했다.
46. 이 운동은 허벅지 바깥라인을 만드는 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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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단어 ‘나라’에는 니은리을 두 자모가 있다.
48. 전자용어사전에서 리셋률에 대한 해설을 찾을 수 있다.
49. 연휴기간에 군산에 있는 곶리도에 가는 사람이 많다.
50. 영어 단어 라인은 선이라는 뜻이다.
51. 최근에 매운맛 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
52. 인터넷에서 공연 셋리스트를 찾을 수 있다.
53. 복싱 경기는 한 라운드에 3분 정도이다.
54. 며칠 전부터 아웃룩 메일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55. 이것은 동일한 제품 중에 제일 윗레벨인 것이다.
56. 직원식당에서 고기류를 당분간 리필하지 못한다.
57. 최인정은 흔들림 없이 경기를 줄곧 리드했다.
58. 김아린의 ‘린’은 한자 그릇 린이 아니라 이웃 린이다.
59. 성형수술을 통해 눈라인을 바꿀 수 있다.
60. 동훈이는 인터넷에서 암컷 라이거에 대해서 찾아봤다.
61. 광호는 오늘 굿리치라는 앱을 다운받았다.
62. 요즘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이 꽤 있다.
63. 민준이는 어제 마트에서 풋레스트를 하나 샀다.
64. 인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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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ㄷㄹ’ sequence in Korean
Xiong, Y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nunciation of the ‘ㄷㄹ’ 
sequence in various words and phrases through a survey. Along with th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is paper has also the purpose to discuss 
questions about what are the conditions for surface form selection of the ‘ㄷㄹ’ 
sequence, what is the phonological and phonetic motivation for the phonological 
processes and what is the appropriate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from 
underlying form to surface form.
  For the study of the 'ㄷㄹ' sequence, a pronunci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40 speakers who speak the Central Dialect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has been confirmed that all the words and phrases including the '
ㄷㄹ' sequence are mostly pronounced as the two surface form types that are /
ㄴㄴ/ and /ㄹㄹ/. Based on the result of the pronunciation survey, the conditions 
involved in the ‘ㄷㄹ’ sequence surface form selection were discussed. The 
conditions that affect the ‘ㄷㄹ’ sequence surface form are age as a non-verbal 
condition and the component species(loanword or Sino-Korean word) of the 
word, the phonological environment which ‘ㄷㄹ’ sequence is in as linguistics 
conditions.
  In addition, the motivation of the phonological process in the ‘ㄷㄹ’ sequence 
was also discussed. In this paper, the impossibility of pronouncing the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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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which is phonetically an ‘implosive-tap’ chain, has been considered 
as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phonological process of the ‘ㄷㄹ’ sequence. 
Therefore, the sequence that can’t be pronounced must be adjusted in some 
way and in Korean, the ‘ㄷㄹ’ sequence ultimately changes into /ㄴㄴ/ or /ㄹㄹ/ 
in order to be pronounced.
  Furthermore, the appropriate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of /ㄴㄴ/ and /ㄹㄹ/ 
from the ‘ㄷㄹ’ sequence was also examined. In conclusion, /ㄴㄴ/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ㄷㄹ’ sequence applied by ‘l-nasalization’ (forming the 
intermediate form 'ㄷㄴ') and ‘nasalization’. /ㄹㄹ/ is thought to be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regressive liquidization’ of the /ㄷㄹ/ sequence. In the 
previous studies, the application environment of ‘regressive liquidization’ was 
limited to the ‘ㄴㄹ’ sequence only, but in this paper, the application 
environment of ‘regressive liquidization’ is claimed to has expanded to the ‘ㄷㄹ’ 
sequence.
Kerywords: ‘ㄷㄹ’ sequence, pronunciation, motivation of phonological process, 
surface form selection, derivation, regressive liqu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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